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l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l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2.0/kr/


석사학위논문

탐라시대

제주지역 우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이 용 석

2014년 6월



탐라시대

제주지역 우물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지도교수 김 영 관

이 용 석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6월

이용석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6월



AnarchaeologicalstudyonwellsinJejuarea

duringtheTamnaEra

Lee,Yong-Seok

(SupervisedbyProfessorKim,Young-Kwan)

Athesissubmittedinpartialfulfillmentoftherequirementfor

thedegreeofMasterofArts

2014.6

DepartmentofHistory

GRADUATESCHOOL

JEJUNATIONALUNIVERSITY



Abstract

AnarchaeologicalstudyonwellsinJejuarea

duringtheTamnaEra

ThispaperhasbeenstudiedwellsinJejuareaduringtheTamnaEraand

asaresultofanalysisabouttwentyfourwellsinfiveremains.Throughthe

remainsdistributionphaseinwhichwellsareidentified,thispaperexamined

thelocationandspatialarrangementofwells,reorganizedandanalyzedthe

archaeologicaldata on the wells and investigated the wells'types and

buildingprocesses.Inaddition,thisstudyreviewedcorrelationsbetweenthe

wellsanddolmenslocatedinthevicinityoftherelicsandremainsexcavated

from the wells,examined wells' building periods and delved into well

remains'characteristics.

TheremainsinTamnaEraarelocatedinlow coastalareashavinggood

waterandsoilconditions,owingtothenaturalenvironmentinfluencersof

JejuIsland.Thereasonisthatspringwaterandhillareasaredevelopedin

low coastalareasofJejuIsland,inview ofthecharacteristicsofJejuIsland,

avolcanicisland.

Asforthetypechangeviasizeinbuildingawell,itwasfoundthatthe

buildingof1A (150㎝ andlessinupperpartdiameterand100㎝ andlessin

depth)and2A (morethan150㎝~200㎝ andlessinupperpartdiameterand

100㎝ andlessindepth)wasgeneralized.Regardingthetypechangethrough

shape,thebuildingofItype(planeshapedcircle,cross-sectionalwideshape

inupperpartandnarrow inlowerpart)wasgeneralized.Forthetypechange

throughbuildingmethod,thebuildingofaitype(stonewall+clay,clay



floor)andaiitype(stonewall+clay, weatheredbedrockfloor)andaiii

type(stonewall+clay,stonefloor)wasgeneralized.Lookingintothebuilding

processofwells,itcanbedividedintofoursteps:locationselection and

materialpreparationstep(StepI),groundexcavationandfloorarrangement

step(StepII),wallbuildingandfillingstep(StepIII)andinstallationstepof

upperstructureandsurroundingauxiliaryfacilities(StepIV).

ThesimilarshapesofwellscheckedintheremainsduringTamnaErain

Jejuareaareconfirmedintermsofsize,shapeandbuilding typeofthe

wells.Investigatingtheexcavatedrelics,manyreddishbrownhardpottery

andstoneboardsandstonerodstogrindfoodswereexcavated.From this,it

wasfoundthatthewellswerebuiltduringthesimilarperiods.Inthisregard,

thewellsduringTamnaErawerebuiltwithinvillageremainsfrom theuse

aspect,andthus,thewellswereusedfordrinkingwaterorwaterforliving.

From livinghistoryaspect,thewellswereimportantfacilitiesbuilttostably

usewaterforthelong-term.

ThewellsduringTamnaErawerebuiltandusedintheremains,where

thebuildingofgroundednew dwellings,villageswithseparatedspacesand

trading withoutsidepeoplecanbeverified.From thefactthatresidential

remains,wheredolmensandwellremainsareidentified,werelocatedwith

regulardistance,itisfoundthatthesociety in TamnaErahadseparate

graveyardandresidentialsp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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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충적세 이후 인구가 계속 늘어나자 채집만으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점

에 도달하기 시작했다.이에 단순히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생업문제를 해결 할 수 없었다.사람들은 다양한 식량자원을 한층 효율적으로 이

용하기 시작했다.이는 기아를 피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단기 가뭄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서 비롯되는 식량부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이러한 수렵채집 집단의 정주성이 증가하고 수렵·채집·어로에

전문화된 기술을 개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모종의 사회적 질서가 생겨났다.1)충

적세에 일어난 기후 변화는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며,특히 그 사회가 복

잡해지고 식량 획득 노력을 집약하도록 만들었다.

물은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수분의 보충은 물론 농사를 짓기 위한 필수적

인 자원 중 하나였다.4계절 내내 풍족한 물을 제공해주는 하천을 중심으로 사람

이 모이고 생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과거 농경과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물을 길어오는 수고를 덜고 지속

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모아서 사용하였다.이러한 집수시설은

지(池),정(井),천(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池)는 계곡 또는 지하수가 용출

되는 지점에 인위적으로 땅을 파거나,둑을 쌓아 雨水나 지하수를 한 곳에 저장

하는 시설이고,천(泉)은 지하수가 지상으로 용출하는 현상으로 연못과 같은 샘

을 말하며,병출천,지상천,습지천으로 구분한다.2)정(井),즉 우물은 샘과 구별

되는데,샘은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것을 말하며 우물은 물을 얻기 위한 인위

적 시설을 말한다.우물은 늘 가까이에 있고 물이 항상 고여 있어 필요시 언제든

지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집수시설 중 우물은 물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하

1)브라이언 페이건(BrianM.Fagan),이희준 옮김,『세계 선사 문화의 이해』,사회평론,2011.

190-198쪽 참고.

2)병출천은 주로 암석의 틈에서 솟아나는 샘이다.지상천은 오목하고 낮은 땅의 밑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른 연못(池)과 같은 샘이다.습지천은 지하수가 지표의 여기저기에 솟아 나와서 습지 모

양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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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나 빗물을 사용하던 때에 비해 훨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 취락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러한 우물은 인간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역할이외에도 제의공간으

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최근 연구결과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3)

최근 들어 고고학적 조사는 대규모의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구릉 전체를 전면

제토 하는 발굴이 일반화되면서 다수의 수혈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으며,이를 통

해 유구 간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유적

들이 발굴 조사됨에 따라 그에 따른 취락고고학4)의 연구 활동도 다양한 관점으

로 세분되고 있다.과거에는 주거지의 구성 및 주거활동을 주 대상으로 하는 연

구가 중심이었다면 이젠 생활사적인 연구로의 확대로 인간 생활의 기본이 되는

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취락은 정주의 의미에서 개념화되며 거주지와 묘역 등의 범위를 포함하여 사람

이 일생을 보내는 생활공간의 총체이다.이러한 취락은 개별주거지의 규모,형태,

세부구조를 비교하여 취락의 공간적 분포와 기능에 대한 연구로서 우물은 취락

고고학의 한 분야로 볼 수 있다.

우물이 조사된 유적과 유구를 분석하는 연구는 지역 단위별로 우물의 구조와

형태,속성 등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특히 삼국시대에 집

중되었다.이러한 우물에 대한 연구는 김창억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어 각 연구

자들에 의해 조금씩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우물이 조사된 유적과 유구를 분석하는 고

고학적 연구가 중심이었다.그 중에서도 삼국시대에 축조된 우물의 형식분류를

통해 시기를 산정하고,축조재료를 분석하여 우물의 축조 연대를 검토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5)이러한 연구결과와 더불어 우물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을 기형

3)국립경주박물관,『國立慶州博物館內 우물 出土 動物遺體』,2011.

이재환,「傳仁容寺址 출토‘龍王’목간과 우물·연못에서의 제사의식」,『목간과 문자』 7호,한국

목간학회,2011.

4)영어의‘settlementarchaeology’에서 비롯된 것으로 학자에 따라 주거고고학(최몽룡 1983),주거

지고고학(이선복 1988;김권구 1995),취락고고학(이송래 1989;추연식 1993),마을고고학(권학수

1994,第18回 韓國考古學全國大會1994),생활고고(박승규 2000)등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5) 김창억,「三國時代 井에 대한 檢討-漆谷(2)遺蹟,大邱 時至洞遺蹟 發掘 例를 中心으로」,『碩晤

尹容鎭敎授 停年退任 紀念論叢』,대구:碩晤尹容鎭敎授 停年退任 紀念論叢 刊行委員會,1996;

김창억,「三國時代 時至聚落의 變遷 硏究」,慶北大學校 大學院 考古人類學科 碩士學位論文,

2000;이신효,「왕궁리 우물유적」,『湖南考古學報』 15,호남고고학회,2002;이신효,「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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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분류‧분석하여 우물의 사용 기간을 검토한 연구도 있다.6)또한 우물을 검

토하며 우물을 제의와 의식에 관련된 용도로 파악하기도 한다.7)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에 우물유구를 가지고 연

구가 진행되어 우물이 취락 내에서 가지는 공간적 분포와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는 현재까지 조사된 우물의 대부분이 영남지방에서

만 확인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더불어 지금까지 전국에서 조사된 석조

우물을 대상으로 속성을 분류하고 새로운 우물 조사방법을 제시한 연구도 있

다.8)이 연구는 우물의 축조재료와 형태별로 구분하여 각 시대별 우물의 특징을

정리하였지만 지역적인 우물의 특징을 정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외의 다른 연구로는 우물의 사상 및 의미에 관한 연구가 있으며9)우물을 농

업수리와 관련된 용도로 설치하였다는 연구가 있다.10)

앞으로 우물에 관한 연구는 우물의 형식과 편년을 설정하는 단계를 벗어나 다

양한 지역사적 연구를 통한 고대사회를 복원하는 연구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물은 정확한 개념규정이나 논의 없이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

단에 의해 집수시설,우물,집수정에 대한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

이다.11)이는 우물이 확인되는 유적의 수가 많지 않아 우물의 상세한 구조와 축

우물연구」,『湖南考古學報』 20,호남고고학회,2004;김윤아,『고대 산성의 집수시설에 대한

연구』,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이명호,『백제 집수시설에 관한 연구』,목포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

6)梁花英,「삼국시대 영남지방 우물의 구조에 대한 연구」,昌原大學校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

論文,2003.

7)허의행,「土器造 우물에 對한 考察-부여 가탑리 예를 중심으로』,『錦江考古』1,충청문화재연

구원,2003;김창억,「우물에 대한 祭儀와 그 意味」,『영남문화재연구』17,2004;이재환,

2011,앞의책.

8)김창억·김대덕·도영아,「우물유구에 대한 분석과 조사방법」,『야외고고학』5,한국문화조사연

구기관협회,2008.

9)김광언,「중·한·일 세 나라의 주거민속 연구(Ⅴ)-샘과 우물」,『민속학연구』8,국립민속박물

관,2001;구미래,「우물의 상징적 의미와 사회적 기능」,『비교민속학』 23,비교민속학회,

2002.

10)허의행,「湖西地域 靑銅器時代 灌漑體系와 展開樣相」,『湖南考古學報』 41輯,2012.

11)이신효(앞의 글,2004b,2쪽)는 나무나 돌 등으로 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땅속의 물이 솟아오르

는 곳에 특별한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땅을 파서 물을 고이게 한다면 우물이라고 말하고 있

다.김창억(앞의글,2008,4-5쪽)은 땅을 파서 물을 취득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우물은 물 을

퍼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지점에 땅을 파고 지하수를 한 곳으로 모으는 집수

시설의 하나로서 지하수를 취득하기 위해 굴착한 원형 또는 타원형의 굴광면과 굴광 내·외 시

설 전체의 인공적 구조물을 총칭한다고 말하고 있다.이명호(앞의글,2008,1쪽)는 우물은 지하

수를 인공적으로 모으는 시설이라고 보고 있으며,집수정은 우물을 이용하여 물을 채우거나 강

우시 지표상에 흐르는 물을 저장하는 2차적인 집수시설이라고 말하고 있다.이외의 다른 연구

자들은 우물에 대한 개념을 밝히지 않았거나 사전적 의미의 우물을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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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공정의 복원 등 기초연구가 부족한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이와 더불어 주변

유구와의 관계 또한 유기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지

금까지 보고된 우물에 대한 개념은 기술과 용어상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

지만,내용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12)하지만 땅을 파서 물이

괴게 하는 토정(土井)과 바위틈 사이로 물이 솟거나 흐르게 하여 물을 괴게 하는

석정(石井)의 차이를 두지 않아 기능과 용도에 따른 분류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조사된 우물 중 가장 연대가 앞선 우물군락이 확인되는 지

역임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탐라시대13)유적 중 우물이 확인되는

유적의 고고학적 자료들에 대해 정리·분석하고,주변 유적과의 검토 등을 통해

우물의 대략적인 속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또한 규모와 형태,축조기법 등을

비교·분석하여 형식 분류를 하고자 한다.더불어 탐라시대 취락의 성립과 발전에

있어 우물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제주지역 탐라시대에 해당하는 유적 중 우물이 확인되는

유적을 검토하고 유적의 분포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리고 유적의 분포양상을

통해 유적의 성격과 우물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아울러 우물의 입지 및

배치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Ⅲ장에서는 우물의 축조형태에 따른 형식

을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이를 위해서 우물의 축조재료,평면 및 단면 형태,

바닥 구조,직경 및 깊이를 토대로 우물의 규모,형태,축조방법 등을 살펴볼 것

이다.그리고 우물의 저수량과 축조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Ⅳ장에서

는 유적의 편년상의 자료를 검토하여 우물의 축조시기를 살펴보고 출토유물의

12)고고학에서의 우물 개념을 살펴보고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된 ‘한국고고학전문사전 청동

기편(2012)’과 국립중앙박물관의 한국고고미술연구소에서 발간된 ‘한국고고학개정용어집(1984)’

을 찾아보았지만 등재가 되지 않았다.

13)제주 고고학에서 탐라시대에 대한 연구는 이청규에 의해 정리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탐라시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하지만 연대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시기차가 존재한다.

탐라시대 편년에 대해 이청규(1995)는 탐라시대의 편년에 대해 탐라이전 사회(500∼0B.C.),탐

라 전기(1∼500),탐라후기(500-900)로 구분하고 있다.강창화(2005)는 탐라시대 초기(B.C.200∼

A.D.200),전기(A.D.200∼500),후기(A.D.500∼1105)로 구분하였다.김경주(2005)는 탐라성립기(

B.C.300∼A.D.300),전기(A.D.300∼),후기로 구분하고 있다(강창화,「제주도 고고학 발굴과

그 성과」,(사)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65회 추계학술발표회자료집,2011,10-21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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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상과 우물유적 인근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우물유

적의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이러한 연구는 고대 탐라시대 사람들의 생활상

을 이해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6 -

Ⅱ.우물유적의 분포와 우물의 입지

1.탐라시대 유적의 분포현황

제주도는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楯狀화산(shieldvolcano)의 지형을 나

타내고 있다.토양의 70%는 화산재 토양으로 투수성이 높아 농업 생산성은 높지

않다.14)하천의 유로 연장이 짧고,투수성이 매우 높은 지질특성으로 인해 평상

시의 강우는 지하로 침투되어 대부분의 하천이 건천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의 하천은 홍수기에만 2∼5일 동안 물이 흐르고 대부분의 기간에는 건천

인 특징을 보인다.이런 하천바닥에 형성된 웅덩이에는 큰 비가 오지 않는 시기

에도 물이 고여 있어 생활용수로 이용되기도 한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토양은 화산회에서 유래한 토양과 비화산회(현무암)에서 유

래한 토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육지부 토양과 유사한 비화산회는 북부와 북서부

에 분포한다.15)

제주지역 탐라시대 생활유적들도 위와 같은 자연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용수조

건과 토양조건이 양호한 해안저지대 인근에서 취락이 확인되고 있다.이것은 화

산섬인 제주도의 특성상 해안가에 용천수16)와 구릉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포는 과거 탐라시대 유적이 확인되는 지역과 그 위치를 같이한다.그

중 우물이 확인되는 유적은 용담동유적,외도동유적,외도동유적Ⅱ,하귀1리유적,

14)제주도는 한반도에서 남쪽으로 약90㎞ 가량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부속도서를 제외한 면적은

1,828㎢로 국내 최대의 섬이다.평면도상에서 장축은 약 74㎞,단축은 약 32㎞를 이루는 타원형

의 섬이다.단면상으로는 해발 1,950m의 한라산을 정점으로 한 원추형을 나타낸다.

제주도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사면은 3°∼5°의 매우 완만한 경사이며,남북사면은 5°정도로

약간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다.

해발고도에 따라 200m이하의 해안저지대,200∼400m사이의 중산간지대,400m이상의 산록지대

로 구분된다(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한라산 총서Ⅱ:한라산의 지형·지질』,2006.

18-24쪽 참고).

15)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한라산 총서Ⅱ:한라산의 하천』 2006,19-20쪽 참고.

16)용천수는 지하의 지층 속을 흐르던 물이 지표와 연결된 지층이나 암석의 틈을 통해 솟아 나오

는 것으로 제주에서 확인되는 용천수는 911개소에 이른다.그 중 200m이하의 저지대에 92.3%

에 달하는 84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제주도,한라산생태연구소,앞의책,2006b,39-4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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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패총유적의 5개소 유적이다.<그림 1>이 유적들 간의 거리는 용담동유적↔

외도동유적Ⅰ·Ⅱ(7㎞)↔하귀리유적(3㎞)↔곽지리유적(10㎞)이다. 이러한 유적의

분포양상을 볼 때,제주지역에서 당시 상호 관련성이 있는 유적간의 거리는 3㎞

∼10㎞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분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1>탐라시대 유적 분포도(★표시는 우물확인 유적임) 

제주지역에서 조사된 탐라시대 관련 유적 가운데 보고서 상에 언급된 내용을

참조하여 우물,집수시설,집수정,수혈유구 등이 확인된 유구를 중심으로 살펴보

면 우물 관련 유구는 5개 유적 24기 정도가 확인되었다.보고서 상에서 유구의

성격을 우물로 기록한 예는 용담동 유적이 유일하며 대부분 수혈로 보고되었다.

이들 유구가 모두 같은 용도로 사용된 우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유구 내

에서 확인되는 상황으로 볼 때 우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외도동유적과 외도동유적Ⅱ에서 16기의 우물이 집중되어 확인되고 있어

지역적인 집중도에서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우물이 확인되는 유적은

제주의 동북부에서 서남부지역의 해안에 인접하고 주변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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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제주도의 취락이 해안에 집중 분포하는 것은 식수를

얻기 쉬운 용천수17)가 이곳에 집중되어 있어 생업활동에 유리하고 외부와의 물

자교류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1)용담동유적18)

제주시 용담2동 2696-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

져 있는 해발 45m의 평탄대지에 위치하고 있다.유적의 주변하천으로는 한천19)

이 동쪽으로 1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병문천20)이 동쪽으로 400m 정도 이격되

어 위치하고 있다.유적의 토양은 사라통21)이다.

조사결과 주거지,굴립주 건물지,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출토된 유물은 토

기류는 직립구연토기,적갈색경질토기,삼각점토대토기,연질토기 등이 있다.석

기류는 갈판,갈돌,홈돌,고석,지석 등이 확인된다.그 외에 토제품으로 원판형

토제품,방추차 등이 확인되었다.철제품은 철도자가 확인되었으며 장신구로는

관옥이 출토되었다.

17)제주도는 암석이 다공질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강우가 있을 때에만 물이 흐르고 수 시간이 지

나면 하도만 남는 건천에다 하천의 상류 부근에 용천 및 유수가 약간 나타나나 표고 500m 부

근에서는 완전히 지하로 스며들어 복류하다 해안가에 이르러 용천대가 형성되어 식수 취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18)제주고고학연구소,앞의 책,2011.

19)한천은 한라산 정상 북벽 일대에서 발원하는 동탐라와 서탐라 등 두 갈래로 나뉘어 많은 지류

들과 합류하면서 하구 용연으로 이어지는 하천이다.제주시 권에서 가장 크고 긴 하천이다.

20)병문천은 한라산에서 발원하여 2차 지류와 합류하면서 용출한다.병문천의 상류 지역은 절리의

발달과 구상풍화 등으로 깊은 계곡을 이루기도 하고 중산간 지대에서는 소지류와 합류하면서

바다로 흐른다.

유적

토양
용담동유적

외도동유적·

외도동유적Ⅱ
하귀리유적 곽지리유적

토양통 사라통 강정통 대정통 동귀통

표토 미사질양토 미사질양토 식양토 미사질식양토

기층 미사질양토 미사질양토 식양토,식토 미사질식양토

토양모재 현무암 충적층 현무암 잔적토 화산회 현무암

분포 용암류평탄지 용암류대지 저단구 경사지

암반까지의 깊이 2m이상 2m이상 2m이상 2m이상

토양배수 양호 약간 양호 약간 양호 양호

투수성 약간 빠름 매우 느림 느림 약간 느림

유거 보통 느림 약간 빠름 보통

21)우물이 확인된 유적의 토양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soil/soilmap/characteristi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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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에서 우물은 4기가 확인되었다.확인된 우물의 구조는 천석22)과 할석(자연

석)23)을 이용하여 상부에 4∼5단 정도 원형으로 돌린 석조우물이며,하부와 바닥

은 풍화암반층을 이용하였다.특히 3호 우물인 경우 대형의 토기가 바닥에 안착

된 상태로 확인된다.24)

2)외도동유적25)

제주시 외도1동 125번지 일대에 위치한다.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3㎞ 떨어져

있는 해발 30∼40m내외의 완만한 평탄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유적의 주변하천

으로는 광령천26)이 동쪽으로 3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어시천이 동쪽으로

500m 정도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유적의 토양은 강정통27)이다.주변으로는

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광령리유물산포지와 지석묘군 이 확인되고 있다.

조사 결과 주거지,수혈유구,석축유구,구상유구,소토유구,매납유구 등이 조사

되었으며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파수부토기,회색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토

제방추차,유리구슬,곡옥 등이 출토되었다.

우물은 13기가 조사되었다.28)확인된 우물은 대부분 천석과 할석(자연석)을 이

용하여 벽석을 쌓아 올린 석조우물이며,일부 목조와 토벽을 이용한 우물도 확인

된다.29)평면형태는 원형이 대부분이다.하부와 바닥은 풍화암반층을 이용한 우

22)천석은 강돌과 같은 개념으로 오래 시간 강바닥이나 강가에 있으면서 물에 씻기기도 하고 다

듬어지기도 한 돌을 말한다.

23)할석(割石)은 자연석을 깬 돌을 말한다.

24)보고자는 바닥에 안착된 대형의 경질무문토기에 대하여 물을 정화하여 사용하는 용도나 의례

행위로 추정하며,취락 세대 간의 공동시설로 판단되며 물이 내부에서 솟아나는 구조가 아니라

우기에 빗물을 모아 정화 처리하여 사용하는 집수정의 성격으로 추정하였다(고고학연구소,

2013,앞의 책 405쪽 참고).

25)제주문화예술재단,앞의 책,2005.

26)광령천은 Y계곡을 발원지로 하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한다.대부분의 구간이 건천이면서도 물

이 흐르는 구간이 비교적 긴 하천으로 하류로 이어지면서 물이 고여 있는 정수지대를 이루며

곳곳에서 용출한다.

27)주20)참고.

28)보고자는 우물을 굴광한 후 벽체의 마감처리를 어떻게 하였는가에 따라 토벽조·목조·석조우물

3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외도동유적에 조사된 13기에 대해서 토벽조 1기,목조우물 1기,

석조우물 11기로 분류하였으며 석조우물을 다시 자연석조 3기,자연석과 천석이 혼재 된 우물

8기로 나누어 분류하였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앞의 책,2005,218-223쪽 참고).

29)보고자는 석조우물을 자연석조와 천석+자연석조로 세분하였다.천석과 할석을 주로 사용한 우

물은 크기가 크고 견고하게 축조하여 장시간에 걸쳐 사용된 중심우물이고 자연석으로 축조한

우물과 목조우물은 크기가 작고 견고하지 못해 단기간에 사용한 취락별 혹은 세대별 우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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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대다수이다.

3)외도동유적Ⅱ30)

제주시 외도1동 132-1번지 일대에 위치한다.해안에서 직선거리로 1.3㎞ 떨어져

있으며 해발 30∼40m내외의 완만한 평탄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주변으로는 탐

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광령리유물산포지와 지석묘군이 자리하고 있다.이와 같

이 외도동과 광령리 일대에 대규모 유물산포지와 지석묘군이 확인되는 것은 좋

은 용수조건과 함께 기반토양이 양질의 미사질양토31)로 적절한 토양조건을 갖추

고 있기 때문이다.주변하천으로는 광령천이 동쪽으로 3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어시천이 동쪽으로 500m 정도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조사 결과 주거지,수혈유구,소토유구,매납유구,굴립주 건물지 등이 조사되었

으며 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파수부토기,회색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토제방

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우물은 3기가 조사되었다.확인된 우물은 천석과 할석(자연석)을 이용하여 벽석

을 쌓아 올린 석조우물이 확인된다.평면형태는 원형이다.하부와 바닥은 풍화암

반층을 이용하였다.3호 수혈유구의 경우 하부에는 벽석을 쌓고 상부에는 토벽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4)하귀리유적32)

제주시 하귀1리 택지지구 일대에 위치한다.해안에서 직선거리로 0.6㎞ 떨어져

있으며 해발 15m내외의 평탄대지상에 위치하고 있다.유적의 주변하천으로는 동

문천이 조사대상지Ⅰ지구와 Ⅱ지구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유적의 토양은 대정

통33)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였다(제주문화유산연구원,앞의 책,2005,220쪽 참고).

30)제주문화예술재단,앞의 책,2007.

31)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정밀토양도-제주도』,1976.

32)호남문화재연구원,앞의 책,2010.

33)주2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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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각종 주거지 30개 동을 비롯해 저수시설 2기,원형건물지 14기,지상

건물지 38기,수혈유구 105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토기류는 적갈색경질토

기가 대부분이며 석착이나 석부,갈돌과 갈판,홈돌,공이돌 등 식량가공이나 목

재가공구 등이 확인되고 있다.

우물은 2기가 조사되었다.확인된 우물은 할석(자연석)을 이용하여 벽석을 쌓아

올린 석조우물이 확인된다.평면형태는 원형이다.하부와 바닥은 각각 화산쇄설

층과 석재를 이용하였다.34)

5)곽지리유적35)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996-2번지 일대에 위치한다.해안에서 직선거리로 0.7㎞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해발은 약 25m이다.유적의 서쪽으로 약 1㎞떨어진 지점에

는 금성천36)이 흐르고 있으며 북쪽의 곽지해수욕장 부근에는 ‘남당물’이라는 용

천수가 있다.유적의 토양은 동귀통37)이다.

조사 결과 주거지 4동,수혈유구 64기,구상유구 2기,매납유구 4기 등 총75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유물은 적갈색경질토기와 회색연질토기를 비롯하여 갈돌,갈

판,공이 등의 생산 가공구와 철제품,소옥,원판형토제품,방추차 등이 확인되고

있다.

우물은 2기가 조사되었다.확인된 우물은 천석과 할석(자연석)을 이용하여 벽석

을 쌓아 올린 석조우물이 확인된다.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이 확인된다.하부

와 바닥은 풍화암반층을 이용하였다.

제주지역에서 발굴된 유적을 중심으로 우물이나 수혈유구로 분류된 우물 유적

에 대해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4)보고자는 우물 주변에서 확인되는 2기의 수혈에 대해 대형옹을 직치시켜 놓은 것으로 보아 집

수정에서 집수된 물을 저장해두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호남문화재연구원,

앞의 책,2010,328쪽 참고).

35)마한문화재연구원,앞의 책,2009.

36)금성천은 애월과 한림을 경계 짓고 있다.서로 다른 곳에서 발원한 수많은 소하천들이 하류로

이어지면서 합류하는 복잡한 하계밀도를 보인다.

37)주2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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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용담동유적 유구배치도



- 13 -

<그림 3>외도동유적 Ⅰ구역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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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외도동유적 Ⅱ구역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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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외도동유적Ⅱ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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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하귀리유적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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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곽지리유적 유구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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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구역
유구

번호

규모(㎝) 형태 축조기법

상부직경 깊이 평면 단면 벽체 바닥

용담동

유적

1 176×170 76 원형 상광하협 석재+점토 점토

2 137×120 60 타원형 상광하협 석재+점토 점토

3 190×187 76 원형 상광하협 석재+점토
점토

+토기조

4 198×180 106 원형 상광하협 석재+점토 점토

외도동

유적

Ⅰ-2 14 150×(잔)124 69 원형 상광하협
천석+

자연석
점토

Ⅰ-2 21 168×154 100 원형 단형
자연석

2단토광
풍화암반

Ⅰ-3 18 139×118 88 타원형 상광하협 자연석 풍화암반

Ⅱ-1 1 174×146 142 원형 통형
천석+

자연석

점토

+판석

Ⅱ-1 5 194×178 146 원형 상광하협
천석+

자연석
×

Ⅱ-1 9 122×110 82 원형 상광하협 목조 점토

Ⅱ-2 4-1 142×(잔)106 92 원형 상광하협 천석조 풍화암반

Ⅱ-2 4-2 107×101 80 원형 상광하협 토벽조 풍화암반

Ⅱ-2 6-1 208×188 97
원형

→타원형
상광하협

천석+

자연석
점토

Ⅱ-2 10 161×152 72 원형 상광하협
천석+

자연석
점토

Ⅱ-2 11 166×154 80 원형 상광하협 자연석
풍화암반

토기

Ⅱ-2 14 182×170 105 원형 단형 천석 풍화암반

Ⅱ-2 15 169×162 116 원형 상광하협
천석+

자연석
풍화암반

외도동

유적Ⅱ

3 124×118 107 원형 단형
천석+

자연석
풍화암반

26 165×165 172 원형 상광하협 천석 판석

29 170×163 127 원형 상광하협
천석+

자연석
천석

하귀리

유적

28 196×178 68 원형 통형 자연석 풍화암반

68 252×224 158 원형 상광하협
천석+

자연석
판석

곽지리

유적

53 170×154 42 원형 상광하협 자연석 점토

54 210×145 60 장타원형 상광하협 자연석 점토

<표 1>탐라시대 우물 속성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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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우물의 입지 및 배치양상

우물의 입지는 기초적인 생활조건에 좌우된다.탐라시대에 이르면 수렵,어로

위주의 경제활동에서 벗어나 정착생활을 하였다.이러한 정착생활을 하면서 우물

과 같은 생활기반 시설물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우물의 입지선정에 있어 우선적

으로 고려되었을 요소는 취락구성원의 생계유지를 위한 음용수의 확보였을 것이

다.

우물의 입지선정은 지표면을 굴착하여 지하수가 흐르거나,모여 있는 물을 원활

히 확보할 수 있는 지형과 축조 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물의 입지선택은 1차적으로 지하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지형적 요소와

함께 2차적으로는 우물이 사용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유적 내 공간적 위치가

다르게 조성이 된다.

유적 내에서 우물의 입지 및 배치양상을 살펴보면 용담동유적은 우물4기가 조

사되었다.1호와 2호 우물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1기의 주거지와 2∼3기 수

혈유구 인근에 축조되었다.3호와 4호 우물은 다수의 주거지와 수혈유구와 군집

을 이루며 축조되고 있다.유적 내에서 우물이 확인되는 곳은 조사대상지 내에서

도 유구밀집도가 높은 편으로 주거지 약 10여 기가 확인되고 있다.우물들은 반

경 15m안에 밀집되어 축조되어 있다.

외도동유적은 우물 13기가 조사되었다.Ⅰ-2구역 14호,18호 우물은 3∼4기의

수혈유구와 군집을 이루며 축조되고 있다.Ⅰ-2구역 21호 우물은 1∼2기의 수혈

유구와 군집을 이루며 축조되고 있다.Ⅱ-1구역 1호,5호 우물은 주거지1기와 수

혈유구 1∼2기와 군집을 이루며 축조되고 있다.Ⅱ-1구역 9호,Ⅱ-2구역 4-1호,

4-2호,6-1호,10호,11호 우물은 3∼4기의 수혈유구와 군집을 이루며 축조되고

있다.Ⅱ-2구역 14호,15호는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석렬유구 인근에 축조되

고 있다.

외도동유적Ⅱ는 우물 3기가 조사되었다.3호 우물은 3∼4기의 수혈유구와 군집

을 이루며 축조되고 있다.26호 우물은 주거지 1기와 수혈유구 3∼4기와 군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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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며 축조되고 있다.29호 우물은 3기의 주거지와 3∼4기의 수혈유구,지상건

물지 인근에 축조되고 있다.26,29호 우물이 확인되는 곳은 조사대상지 내에서

도 유구밀집도가 높은 편으로 주거지가 약 4기가 확인되고 있다.우물들은 반경

10m안에 밀집되어 축조되어 있다.

곽지리유적은 우물 2기가 조사되었다.53,54호 우물은 인접하여 위치하고,주거

지 2기와 다수의 수혈유구와 군집을 이루면서 축조되어 있다.

탐라시대 제주지역 우물은 유적별로 주거군 및 단위주거군이 유기적으로 변화

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이러한 양상은 주변의 환경과 당시 사회 ·경제적인 요

소가 취락구조에 있어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취락의 구조 및 편제도 자

연환경적인 요인에 크게 작용 받던 이전시기까지와는 다른 취락 내에서 점차 목

적과 계획에 따라 선택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우선 탐라시대 우물군은 성격을 달리하는 유구들이 결합하여 군집을 이루고 있

다.이러한 우물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군집성이 있는 것이 확인된다.군집

은 크게 4개의 군으로 구분되는데 가군은 우물이 주거지,수혈유구와 복합적으로

군집을 이루어 조성된 것이다.나군은 우물이 수혈유구와 단독적으로 군집을 이

루어 조성된 것이다.다군은 우물이 지상건물지 인근에 조성된 것이다.라군은

우물이 기타 다른 유구와 조성된 것이다.

유적 내에서 우물의 배치양상을 보면 대다수의 우물이 유적 내 수혈주거지와

수혈유구 인근에 일정한 공간구성을 이루면서 축조되고 있다.

수혈주거지와 수혈유구 인근에 우물이 자리한 것은 농업용이라기보다는 생활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양상으로 보아 우물

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몇

기의 우물은 생활공간을 벗어난 위치에 단독적으로 축조된 점과 출토된 유물 중

제의적 성격이 강한 옥이 확인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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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적명 소재지 구역
유구

번호
우물주변 유구 유적의 성격

1 용담동유적 제주시 용담동

1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2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3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4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2 외도동유적 제주시 외도동

Ⅰ-2 14호 수혈유구 취락

Ⅰ-2 21호 수혈유구 취락

Ⅰ-3 18호 수혈유구 취락

Ⅱ-1 1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Ⅱ-1 5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Ⅱ-1 9호 수혈유구 취락

Ⅱ-2 4-1호 수혈유구 취락

Ⅱ-2 4-2호 수혈유구 취락

Ⅱ-2 6-1호 수혈유구 취락

Ⅱ-2 10호 수혈유구 취락

Ⅱ-2 11호 수혈유구 취락

Ⅱ-2 14호 석렬유구 취락

Ⅱ-2 15호 석렬유구 취락

3 외도동유적Ⅱ 제주시 외도동

3호 수혈유구 취락

26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29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4 하귀리유적 제주시 하귀리
28호 지상건물지 취락

68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5 곽지리유적 제주시 곽지리
53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54호 주거지,수혈유구 취락

<표 2>탐라시대 우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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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우물의 형식 및 구조

1.우물의 속성

1)규모

(1)상부직경

우물의 상부직경은 우물의 깊이와 관계된다.우물은 상부직경이 넓을수록 하부

로 깊게 파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는 우물을 깊게 파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

로 추정된다.우물의 깊이는 대체로 150㎝ 초과∼200㎝ 초과의 범위로 한정된다.

이에 우물의 깊이를 50㎝씩 나누어서 Ⅰ형∼Ⅲ형의 3개로 분류하였다.용담동유

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4기이다 그 중 150㎝이하의 우물은 1기,150㎝초과∼200

㎝이하의 우물은 3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13기이다.

그 중 150㎝이하의 우물은 5기,150㎝초과∼200㎝이하의 우물은 7기,200㎝초과

의 우물은 1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Ⅱ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3기이다 그 중

150㎝이하의 우물은 1기,150㎝초과∼200㎝이하의 우물은 2기가 확인되었다.하

귀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2기이다.그 중 150㎝초과∼200㎝이하의 우물은 1

기,200㎝초과의 우물은 1기가 확인되었다.곽지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2기

이다.그 중 150㎝초과∼200㎝이하의 우물은 1기,200㎝초과의 우물은 1기가 확

인되었다.

조사된 우물 24기 중 상부직경 150㎝이하의 우물은 6기(25.0%),150㎝초과∼200

㎝이하의 우물은 15기(62.5%),200㎝초과의 우물은 3기(12.5%)가 확인되었다.상

부직경만을 분석하면 그 크기에 따라 3등급(Ⅰ∼Ⅲ)으로 분류가 가능하며,150㎝

초과∼200㎝이하-150㎝이하-200㎝초과의 빈도로 축조되고 있다.이를 정리하면

<그림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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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초과(Ⅲ)

<그림 8>우물의 상부직경 

(2)깊이

우물의 깊이는 용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우물의 깊이는 지하대수면의 위치와

지형적인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우물의 깊이는 대체로 100㎝이하∼200㎝이하의

범위로 한정된다.이에 우물의 깊이를 50㎝씩 나누어서 A형∼C형의 3개로 분류

하였다.

용담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4기이다.그 중 100㎝이하의 우물은 3기,100

㎝초과∼150㎝이하의 우물은 1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13기이다.그 중 100㎝이하의 우물은 9기,100㎝초과∼150㎝이하의 우물은 4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Ⅱ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3기이다.그 중 100㎝초과∼150

㎝이하의 우물은 2기,200㎝초과의 우물은 1기가 확인되었다.하귀리유적에서 확

인되는 우물의 수는 2기이다.그 중 100㎝이하의 우물은 1기,150㎝초과의 우물

은 1기가 확인되었다.곽지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의 2기이다.그 중 100㎝이

하의 우물 2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우물 24기 중 깊이 100㎝이하의 우물은 15기(62.5%),100㎝초과∼150㎝

이하의 우물은 7기(29.2%),150㎝초과의 우물은 2기(8.3%)가 확인되었다.우물의

깊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대수층38)의 두께와 깊이,우물의 사용 용도와 관

38)지하수는 지하수면의 아랫부분이 물로 포화되어 있는 포화대와 공기와 물로 차 있는 통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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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한 수량에 따른 우물 축조법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39)

우물의 깊이만을 분석하면 그 크기에 따라 3등급(A∼C)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100㎝이하-100㎝초과∼150㎝이하-150㎝초과의 빈도로 축조되고 있다.이를 정리

하면 <그림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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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초과-200이하(C)

<그림 9>우물의 깊이 

2)형태

(1)평면형태

우물의 형태분류는 평면형태,단면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평면형태는 원형과

타원형,장타원형이 확인되고 있다.

용담동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은 4기로 그 중 원형이 3기,타원형이 1기가 확인되

두 개의 구역으로 구분되며,포화대와 통기대가 접하는 면을 지하수면,포화대 내의 물을 통상

지하수라고 한다.지하수는 이들 포화대 내 대수층이라고 불리는 투수성을 가진 지질구조 내

에서 생성되며,대수층은 다시 수면대수층과 피압대수층으로 구분된다.

39)우물의 깊이와 관련하여 김창억(앞의 글,2000,93쪽)은 우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형에 따라,용

도에 따라,건기에 사용하는 것과 우기에 사용하는 것의 계절적인 차이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다.허의행(앞의 글,2003,209쪽)은 삼국시대 우물을 피압투수층까지 관

입하여 들어갈 기술력의 부재로 인해 주로 수면대수층까지만 우물을 굴착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이신효(앞의 글,2004b,165쪽)는 우물의 깊이는 지형적 요인과 함께 사용자의 용

도에 따라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고구려 시대 고산동 우물의 경우 깊이가 10m,백제시대 궁

남지 우물이 6m 이상이므로 기술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 25 -

평면 원형 우물(용담동 우물1호)

평명 타원형 우물(용담동 2호 우물)

평면 장타원형 우물(곽지리 54호 우물)

<그림 10>우물의 평면형태 모습

었다.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은 12기로 그 중 원형 11기,타원형 2기가 확

인되었다.외도동유적Ⅱ에서 확인된 우물은 3기로 원형 3기가 확인되었다.하귀

리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은 2기로 원형 2기가 확인되었다.곽지리유적에서 확인되

는 우물은 2기로 원형 1기,장타원형 1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탐라시대 우물 24기 중 평면 원형의 우물은 21기(87.5%),타원형의 우물

은 2기(8.3%),장타원형의 우물은 1기(4.2%)가 확인되었다.이것으로 보아 탐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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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우물의 일반적인 평면형태는 원형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평면형태임을 알

수 있다.평면 원형의 우물은 원형의 구조상 토압으로 인해 벽체가 밀리는 압력

을 견디기에 유리한 형태로 볼 수 있어 안전성과 축조상의 이점에 있어 가장 많

이 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40)

우물은 평면형태에 있어 원형,타원형,장타원형이 확인되고 있다.축조에 있어

서 평면형태의 집중도는 원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타원형-장

타원형의 빈도로 축조되고 있다.이를 정리하면 <그림 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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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우물의 평면형태

(2)단면형태

우물의 단면형태는 굴착이 시작되는 지표의 상부직경을 넓게 파고 아래로 갈수

록 좁아지는 上廣下狹形,지표면에서 일정한 깊이를 파내려간 후 1차로 바닥면을

평탄하게 정지하고 그 중앙을 다시 파내려 가는 段形, 상부직경과 바닥이 지름

이 거의 비슷하게 축조 하는 筒形으로 구분된다.

용담동유적에서는 상광하협형이 4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우

40)곽지리유적 53호 우물은 보고자에 의하면 타원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보고서 도면 검토 후

필자는 원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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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13기이다.그 중 상광하협형이 10기,단형이 2기,통형이 1기가 확인되었다.

상광하협형(외도동유적Ⅱ 26호 우물) 상광하협형(하귀리유적 68호 우물)

단형(외도동유적 Ⅰ-2구역 21호 우물) 통형(하귀리유적 28호 우물)

<그림 12>우물의 단면형태 실측도

외도동유적Ⅱ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3기이다.그 중 상광하협형이 2기,단형이 1

기가 확인되었다.하귀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2기이다.그 중 상광하협형이

1기,통형이 1기가 확인되었다.곽지리유적에서는 상광하협형이 2기가 확인되었

다.

조사된 탐라시대 우물 24기중 상광하협 형태의 우물이 19기(79.2%),단형 형태

의 우물이 3기(12.5%),통형의 우물은 2기(8.3%)가 확인되고 있다.이것으로 보아

탐라시대 우물의 일반적인 단면형태는 상광하협형임을 알 수 있다.우물의 단면

형태상 상광하협 형태의 구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단면과 비교하여

축조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은 단면형태에 있어 상광하협형,단형,통형이 확인되고 있다.축조에 있어

서 상광하협 형태가 가장 많이 축조되고 있으며,다음으로 단형과 통형의 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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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조되고 있다.이를 정리하면 <그림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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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우물의 단면형태 

3)축조기법

(1)벽체축조

우물 축조 시 노동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과정이다.벽의 소재는 천석,할석 등

한 가지 소재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벽의

축조과정에서 석재와 석재사이의 틈을 작은 자갈이나 할석으로 채워 벽을 더욱

견고히 하거나 점토를 발라 방수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우물의 벽석쌓기

방법과 석축방법은 김창억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검토하였다.41)

용담동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은 4기이다.그 중 석재+점토를 사용한 우물이 3기,

석재+점토+토기를 사용한 우물은 1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우

물은 13기이다.그 중 석재+점토를 사용한 우물은 9기,석재+점토+토기를 사용한

우물은 1기,석재+점토+목재를 사용한 우물은 2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Ⅱ에

서는 석재+점토를 사용한 우물이 3기가 확인되었다.하귀리유적에서는 석재+점토

41)우물의 석축방법에 있어 큰돌과 작은돌의 쌓는 방법을 5가지 형태로 구분하였고,벽석쌓기는

허튼층쌓기,바른층쌓기,나선형쌓기를 이용한 5가지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김창억·김대덕·도

영아,앞의 글,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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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점토 우물(하귀리유적 68호 우물)

석재+점토+토기 우물(외도동유적 Ⅱ-2구역 11호 우물)

석재+점토+목재 우물(외도동유적 Ⅱ-1구역 5호 우물)

<그림 14>우물의 벽체 축조 모습 및 실측도

를 사용한 우물이 2기가 확인되었다.곽지리유적에서는 석재+점토를 사용한 우물

이 2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탐라시대 우물 24기 중 석재+점토를 이용한 축조한 우물은 19기(79.2%),

석재+점토+토기를 이용하여 축조한 우물은 2기(8.3%)가 확인되었다.축조방법은

석재와 점토를 전체적으로 두르고 토기를 바닥의 일부로 사용하였다.석재+점토+

목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우물은 2기(8.3%)가 확인되었다.축조방법은 2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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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나는 점토를 전체적으로 두르고 목재를 측벽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우물의 바닥에 전체적으로 가공된 목판을 사용하는 방법이다.점토만을

이용하여 축조한 우물은 1기(4.2%)가 확인된다.석재와 점토를 이용한 우물은 돌

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사용한 우물에 비해 견고하고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우물의 축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석재의 운반과

굴착작업,벽체시설의 축조 등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단점도 있다.점토

를 이용하여 축조한 우물은 기존의 우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인근에 축

조된 우물을 보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은 벽체축조에 있어 석재+점토+토기,석재+점토+목재,점토가 확인되고 있

다.벽체축조에 있어서 석재와 점토를 이용한 우물이 주로 축조되고 있으며 다음

으로 석재+점토+토기-석재+점토+목재-점토의 빈도로 축조되고 있다.이를 정리

하면 <그림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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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우물 벽체축조 재료

 

(2)바닥시설

바닥시설 설치작업은 굴광 바닥면에 벽의 최하단 시설을 만들고 최하단부 내

바닥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으로 바닥의 경우 지하수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 생

토 및 암반을 이용하거나 일부 간단히 석재로 채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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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의 바닥 구조는 물의 확보와 저장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우

물의 바닥구조는 점토,풍화암반,석재를 사용한 바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담동유적에서는 점토를 사용한 우물이 4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에서 확

인되는 우물은 13기이다.그 중 점토를 사용한 우물은 4기,풍화암반을 사용한

우물은 7기,석재를 사용한 우물은 1기가 확인되었고,바닥에서 물이 솟아 확인

못 한 우물도 1기가 있다.외도동유적Ⅱ에서는 풍화암반을 사용한 우물이 3기가

확인되었다.석재를 이용한 우물도 1기가 확인되었다.하귀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2기이다.그 중 풍화암반을 사용한 우물이 1기,석재를 이용한 우물도 1

기가 확인되었다.곽지리유적에서는 점토를 사용한 우물이 2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된 우물 24기 중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한 우물은 10기(41.6%),풍화암반을

이용하여 축조한 우물은 9기(37.5%),바닥을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우물은 4기

(16.7%)가 확인되었다.우물 축조에 있어 하부에 다른 시설을 하지 않고 점토와

풍화암반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이러한 구조는 우물의 구조상 수원을 확

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 물이 자연스럽게 우물 안으로 고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우물은 바닥축조에 있어 점토,풍화암반,석재가 확인되고 있다.바닥 축조재료

에 있어 점토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풍화암반,석재의 빈도로 축조되고

있다.이를 정리하면 <그림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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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1A 1B 2A 2B 2C 3A 3C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용담동유적 1 4.2 · 0 2 8.3 1 4.2 · 0 · 0 · 0

외도동유적 5 20.8 · 0 3 12.5 4 16.6 · 0 1 4.2 · 0

외도동유적Ⅱ · 0 1 4.2 · 0 1 4.2 1 4.2 · 0 · 0

하귀리유적 · 0 · 0 1 4.2 · 0 · 0 · 0 1 4.2

곽지리유적 · 0 · 0 1 4.2 · 0 · 0 1 4.2 · 0

합계 6 25 1 4.2 7 29.2 6 25 1 4.2 2 8.4 1 4.2

2.우물의 형식분류

1)규모 분석

탐라시대 우물의 규모에 따른 속성을 분석해 보면 우물의 상부직경 ·깊이에 의

한 형식분류가 가능하다.

<표 3>우물의 상부직경 ·깊이에 의한 형식분류

깊이

상부직경
100이하(A) 100초과-150이하(B) 150초과-200이하(C) 계

150이하(1) 6 1 7

150초과-200이하(2) 7 6 1 14

200초과(3) 2 1 3

15 7 2 24

우물의 상부직경과 깊이에 의한 형식분류를 살펴보면 상부직경(1형)의 7기 우물

은 100㎝이하인 A형이 6기(25%),B형이 1기(4.2%)이다.상부직경(2형)의 14기

우물은 A형이 7기(29.2%),B형이 6기(29.2%),C형이 1기(4.2%)이다.상부직경(3

형)의 3기 우물은 A형이 2기(8.3%),C형이 1기(4.2%)이다.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규모에 의한 우물 분포현황

<표 4>를 보면 1A형식은 용담동유적과 외도동유적에서만 확인되고 있으며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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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형식은 외도동유적Ⅱ에서만 확인이 되며 3C형식은 하귀리유적에서만 확인이

된다.

형식별 개체수를 살펴보면 1A형식은 외도동유적에서 5기,용담동유적에서는 1

기가 확인되고 있다.1B형식은 외도동유적Ⅱ에서 1기만이 확인되고 있다.2A형

식은 용담동유적 2기,외도동유적 3기,하귀리유적 1기,곽지리유적에서 1기가 확

인되고 있다.2B형식은 용담동유적에서 1기,외도동유적에서 4기,외도동유적Ⅱ

에서 1기가 확인되고 있다.2C형식은 외도동유적Ⅱ에서 1기만이 확인되고 있다.

3A형식은 외도동유적에서 1기,곽지리유적에서 1기가 확인되고 있다.3C형식은

하귀리유적에서 1기만이 확인되고 있다.우물의 규모에 의한 형식분류는 2A형식

이 7기(29.2%)→1A형이 6기(25%기)·2B형식이 6기(25%)→3A형식이 2기(8.4%)→

2C형식이 1기(4.2%)·3C형식이 1기(4.2%)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유적별 우물의 비율을 살펴보면 용담동유적에서는 1A,2A,2B형식이 확인되고

있다.외도동유적에서는 1A,2A,2B,3A형식이 확인되고 있다.외도동유적Ⅱ에서

는 1B,2B,2C형식이 확인되고 있다.하귀리유적에서는 2A,3C형식이 확인되고

있다.곽지리유적에서는 2A,3A형식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1A형식은 외도동유적에서 13기중 5기(38.5%)로 가장 많은 빈도수

를 보이고 있고 2A형식은 외도동유적Ⅱ를 제외한 모든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

며 용담동유적(50%),외도동유적(23%),하귀리유적(50%),곽지리유적(50%)의 빈

도수를 보이고 있다.나머지 형식은 서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탐라시대 규모에 의한 형식변화는 1A(상부직경 150이하,깊이 100이하),2A(상부

직경 150초과-200이하,깊이 100이하)형식의 축조가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형식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짧은 기간 동안 존

재하던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형태 분석

텀라시대 우물의 형태에 따른 속성을 분석해 보면 우물의 평면형태 ·단면형태

에 의한 형식분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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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Ⅰ가 Ⅰ나 Ⅰ다 Ⅱ가 Ⅱ나 Ⅲ가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용담동유적 3 12.5 · 0 · 0 1 4.2 · 0 · 0

외도동유적 9 37.5 1 4.2 1 4.2 1 4.2 1 4.2 · 0

외도동유적Ⅱ 2 8.3 1 4.2 0 · 0 · 0 · 0

하귀리유적 1 4.2 · 0 1 4.2 · 0 · 0 · 0

곽지리유적 1 4.2 · 0 · 0 · 0 · 0 1 4.2

합계 16 66.6 2 8.3 2 8.3 2 8.3 1 4.2 1 4.2

<표 5>우물의 평면형태 ·단면형태에 의한 형식분류

단면형태

평면형태
상광하협형(가) 단형(나) 통형(다) 계

원형(Ⅰ) 16 2 2 20

타원형(Ⅱ) 2 1 3

장타원형(Ⅲ) 1 1

19 3 2 24

우물의 평면형태와 단면형태에 의한 형식분류를 보면 평면형태가 원형인 것은

상광하협형(가)이 16기,단형(나)이 2기,통형(다)이 2기로 원형의 경우 상광하협

형이 가장 많이 사용된 축조방법이다.타원형은 상광하협형(가)이 2기,단형(나)

이 1기이다.장타원형은 상광하협형이(가)만이 확인되며 1기이다.이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형태에 의한 우물 분포현황

<표 6>을 보면 Ⅰ가형식은 모든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Ⅰ나형식은 외도동

유적,외도동유적Ⅱ에서 확인이 되며 Ⅰ다 형식은 외도동 유적,하귀리유적에서

확인된다.Ⅱ가형식은 용담동유적,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된다.Ⅱ나형식은 외도동

유적에서만 확인이 되며 Ⅲ가형식은 곽지리유적에서만 확인이 된다.

형식별 개체수를 살펴보면 Ⅰ가형식은 용담동유적 3기,외도동유적,9기,외도동

유적Ⅱ 2기,하귀리유적 1기,곽지리유적에서 1기가 확인되고 있다.Ⅰ나 형식은

외도동유적 1기,외도동유적Ⅱ 1기가 확인되고 있다.Ⅰ다형식은 외도동유적 1기,

하귀리유적에서 1기가 확인되고 있다.Ⅱ가형식은 용담동유적 1기,외도동유적에

서 1기가 확인되고 있다.Ⅱ나형식은 외도동유적에서 1기만이 확인되고 있다.Ⅲ

가형식은 곽지리유적에서 1기만이 확인되고 있다.우물의 형태에 의한 형식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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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Ⅰ가형식이 16기(66.6%)→Ⅰ나형식이 2기(8.3%)·Ⅱ가형식이 2기(8.3%)·Ⅰ다형

식이 2기(8.3%)→Ⅱ나형식이 1기(4.2%%)·Ⅲ가형식이 1기(4.2%)의 빈도수를 보이

고 있다.

유적별 우물의 비율을 살펴보면 용담동유적에서는 Ⅰ가,Ⅱ가형식이 확인되고

있다.외도동유적에서는 Ⅰ가,Ⅰ나,Ⅰ다,Ⅱ가,Ⅱ나형식이 확인되고 있다.외도

동유적Ⅱ에서는 Ⅰ가,Ⅰ나형식이 확인되고 있다.하귀리유적에서는 Ⅰ가,Ⅰ다형

식이 확인되고 있다.곽지리유적에서는 Ⅰ가,Ⅲ가형식이 확인되고 있다.Ⅰ가형

식은 모든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용담동유적(75%),외도동유적(69%),외도동

유적Ⅱ(67%)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나머지 확인되는 형식은 서

로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탐라시대 형태에 의한 형식변화는 Ⅰ가

형식(평면형태 원형,단면형태 상광하협형)의 축조가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형식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던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축조기법 분석

텀라시대 우물의 축조기법을 분석해 보면 우물의 벽체재료·바닥시설에 따른 형

식분류가 가능하다.

<표 7>우물의 벽체재료 ·바닥시설에 의한 형식분류

바닥시설

벽체재료
점토(ⅰ) 풍화암반(ⅱ) 석재(ⅲ) 확인불가 계

석재+점토(a) 8 7 4 19

석재+점토+토기(b) 1 1 2

석재+점토+목재(c) 1 1 2

점토(d) 1 1

10 9 4 1 24

우물의 벽체재료와 바닥시설에 따라 형식분류를 하면 벽체재료가 석재+점토인

것은 점토(ⅰ)8기,풍화암반(ⅱ)7기,석재(ⅲ)4기로 석재+점토의 경우 점토와

풍화암반이 가장 많이 사용된 축조방법이다.석재+점토+토기는 점토(ⅰ)1기,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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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aⅰ형식 aⅱ형식 aⅲ형식 bⅰ형식 bⅱ형식 cⅰ형식 dⅱ형식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갯수 %

용담동유적 3 12.5 · 0 · 0 1 4.2 · 0 · 0 · 0

외도동유적 3 12.5 5 20.8 1 4.2 · 0 1 4.2 1 4.2 1 4.2

외도동유적Ⅱ · 0 1 4.2 2 8.3 · 0 · 0 · 0 · 0

하귀리유적 · 0 1 4.2 1 4.2 · 0 · 0 · 0 · 0

곽지리유적 2 8.3 · 0 · 0 · 0 · 0 · 0 · 0

합계 8 33.3 7 29.2 4 16.7 1 4.2 1 4.2 1 4.2 1 4.2

화암반(ⅱ)1기이다.석재+점토+목재는 점토(ⅰ)1기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1

기이다.점토는 풍화암반 1기만이 확인된다.이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우물의 축조기법에 의한 형식분류

<표 8>을 보면 aⅰ형식은 용담동유적,외도동유적,곽지리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aⅱ형식은 외도동유적,외도동유적Ⅱ,하귀리유적에서 확인이 되며 aⅲ형

식은 외도동 유적,외도동유적Ⅱ,하귀리유적에서 확인이 된다.bⅰ형식은 용담동

유적에서 확인이 된다.bⅱ형식,cⅰ형식,dⅱ형식은 외도동유적에서만 확인이 된

다.

형식별 개체수를 살펴보면 aⅰ형식은 용담동유적 3기,외도동유적 3기,곽지리

유적에서 2기가 확인되고 있다.aⅱ형식은 외도동유적 5기,외도동유적Ⅱ 1기,하

귀리유적에서 1기가 확인되고 있다.aⅲ형식은 외도동유적 1기,외도동유적Ⅱ 2

기,하귀리유적에서 1기가 확인되고 있다.bⅰ형식은 용담동유적에서 1기가 확인

이 된다.bⅱ형식,cⅰ형식,dⅱ형식은 외도동유적에서 1기가 확인이 된다.우물

의 축조기법에 의한 형식분류는 aⅰ형식이 8기(33.3%)→aⅱ형식이 7기(29.2%)→

aⅲ형식이 4기(16.7%)→bⅰ형식이 1기(4.2%)·bⅱ형식이 1기(4.2%)·cⅰ형식이 1기

(4.2%)·dⅱ형식이 1기(4.2%)의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

유적별 비율을 살펴보면 용담동유적에서는 aⅰ형식,bⅰ형식이 확인되고 있다.

외도동유적에서는 aⅰ형식,aⅱ형식,aⅲ형식,bⅱ형식,cⅰ형식,dⅱ형식이 확인

되고 있다.외도동유적Ⅱ에서는 aⅱ형식,aⅲ형식이 확인되고 있다.하귀리유적에

서는 aⅱ형식,aⅲ형식이 확인되고 있다.곽지리유적에서는 aⅰ형식이 확인되고

있다.용담동유적과 곽지리유적에서는 aⅰ형식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

다.외도동유적에서는 aⅱ형식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고 aⅲ형식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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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동유적Ⅱ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있다.나머지 형식은 서로 비슷한 점

유율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탐라시대 축조기법에 의한 형식변화는 aⅰ형식(벽체

석재＋점토,바닥 점토),aⅱ형식(벽체 석재＋점토,바닥 풍화암반 ),aⅲ형식(벽

체 석재＋점토,바닥 석재)의 축조가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른

형식은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짧은 기간동안 존재하던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4)저수량42)

우물은 평면규모와 깊이를 토대로 저수량을 추정해 볼 수 있다.저수량의 측정

은 먼저 집수시설의 규모인 가로×세로×깊이를 토대로 계산한 면적을 토대로 용

적(톤)을 계산하고 리터(ℓ)값으로 환산하였다.

용담동유적에서는 저수량 1톤 이하의 우물이 1기,1톤 초과∼5톤 이하의 우물이

3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에서는 1톤 이하의 우물이 1기,1톤 초과∼5톤 이

하의 우물은 11기,5톤 초과의 우물은 1기가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Ⅱ에서는 1

톤 초과∼5톤 이하의 우물 3기가 확인되었다.하귀리유적에서는 1톤 초과∼5톤

이하의 우물 1기가 확인되었다.5톤 초과의 우물은 1기가 확인되었다.곽지리유

적에서는 1톤 초과∼5톤 이하의 우물 2기가 확인되었다.

저수량 1톤 이하의 우물은 2기(8.3%)가 확인되었다.저수량 1톤 초과∼5톤 이하

의 우물은 20기(87.5%)가 확인되었다.저수량 5톤 초과의 우물은 2기(8.3%)가 확

인되었다.

우물의 저수량은 1톤 이하-1톤 초과∼5톤 이하-5톤 초과의 빈도로 나타나고 있

다.1톤 초과∼5톤 이하의 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 결과 우물의 저수

량은 100㎝이하-100㎝초과∼150㎝이하-150㎝초과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이

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42)저수량은 조사 시 측정된 값(가로×세로×깊이)을 가지고 계산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형태로 발

굴된 것을 제외하면,정확한 용량이 아닌 최소값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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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적명 구역
유구

번호
용적(㎥,톤) 저수량(ℓ)

1 용담동유적

1호 2.273 2273

2호 0.986 986

3호 2.700 2700

4호 3.778 3778

2 외도동유적

Ⅰ-2 14호 1.655 1655

Ⅰ-2 21호 2.587 2587

Ⅰ-3 18호 1.443 1443

Ⅱ-1 1호 3.607 3607

Ⅱ-1 5호 5.041 5041

Ⅱ-1 9호 1.100 1100

Ⅱ-2 4-1호 1.384 1384

Ⅱ-2 4-2호 0.942 942

Ⅱ-2 6-1호 3.793 3793

Ⅱ-2 10호 1.761 1761

Ⅱ-2 11호 2.045 2045

Ⅱ-2 14호 3.248 3248

Ⅱ-2 15호 3.176 3176

3 외도동유적Ⅱ

3호 1.566 1566

26호 4.683 4683

29호 3.519 3519

4 하귀리유적
28호 2.372 2372

68호 8.918 8918

5 곽지리유적
53호 1.099 1099

54호 1.827 1827

<표 9>우물의 저수량(추정)

3.우물구조의 복원

우물의 구조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그림 11>

우물의 상부에는 우수나 기타 오물이 우물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붕형태의 구조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3)하부구조는 벽과

충전토,바닥으로 구성되어 진다.벽은 벽면의 붕괴를 막고 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며,충전토는 물의 정화와 벽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며,바닥시설은 지하

43)지붕시설은 발굴조사에서 기중의 흔적인 주혈이 조사되고,난간시설은 고구려 벽화에서 방형의

목재 난간시설을 볼 수 있으며 석재를 이용한 난간시설은 경주 재매정지와 문경 고모산성과

경주 왕경유적에서 확인된다(김창억·김대덕·도영아,앞의 글,200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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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유입과 물의 정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다.44)대부분 발굴과정 중에서 상부구

조는 파괴되어 확인이 힘들고 하부구조만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17>우물 구조 모식도

탐라시대 우물의 축조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입지선정 및 재료 준비단계(Ⅰ단계)

-지표 굴착 및 바닥 정비 단계(Ⅱ단계)-벽체 및 충전작업 단계(Ⅲ단계)-상부구조

및 주변 부속시설 설치작업 단계(Ⅳ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입지선정 및 재료 준비단계는 계획과 설계를 통해 우물축조에

대한 기본적인 축조계획과 제반사항을 결정하는 작업이다.우물의 용도는 크게

식용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구분되어 우물의 입지가 결정되어 진다.입지를 선정

하는 단계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은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우물의 공간적 배치이다.

우물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수리학적인 측면에 의해서 보면 지하에 물이 고여

44)우물의 구조에 대해 연구자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부분 지상과 지하 구조로 분

류하고 있다.이신효(앞의 글,2002,165쪽)는 우물을 지상 구조인 우물틀과 지하구조인 우물통,

우물바닥으로 구분하였다.김창억·김대덕·도영아(앞의 글,2008,8쪽)는 우물의 구성을 크게 지

상부분과 지하부분으로 구분하고,지상부분은 난간과 덮개 그리고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부분은 충전토와 벽,바닥으로 분류하였다.이명호(앞의 글,2008,27∼28쪽)는 우물과 집수

정의 구조를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나누고 있으며,하부구조의 물을 모으는 방법에 따라 우물

과 집수정을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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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수면대수층과 더 많은 물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수면대수층아래의

피압대수층 까지 파고 들어가야 한다.하지만 발굴된 우물의 깊이가 2m 내외임

으로 피압대수층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렇지만 우물이 확인되는

유적의 입지를 보면 주변에 하천이 자리하고 용천이 발달된 지형적인 특징이 있

는 곳이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우물의 축조재료는 석재,목재,토기가 있으며,그 중 가

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석조우물은 석재를 기본 재료로 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자재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석 및 자

연석을 주재료로 사용하였다.하지만 우물을 아무나 축조할 수는 없기에 우물을

축조하는 전문장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러한 전문장인에 의해 축조에

사용될 석재의 선택과 채석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이 중에서 석재를 채석하고

운반하는 것은 우물축조의 기본자재를 공급하는 작업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우물을 축조하기 위한 석재의 선택은 유적을 중심으로 근·원거리에서 취득하여

사용하였다.주로 자연석과 할석을 사용하였으며,일부 판석의 형태도 확인된다.

이러한 석재가 준비되면 우물의 용도가 반영된다.

입지선정 및 재료 준비단계는 우물의 제반사항 결정하고 우물축조에 필요한 재

료를 운반하는 단계이다.세부적으로는 우물의 입지 선정 및 정지,채석,재료운

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인 지표 굴착 및 바닥 정비 단계는 우물의 외형적인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우물은 일차적으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하며 물을 저

장하기 위한 공간은 지반의 굴광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우물의 굴광 시에는 축

조하고자 하는 집수 공간 이외에 넓게 굴광을 하며 굴광 후 바닥 및 벽체를 축

조하게 된다.집수 공간이 넓을 경우 작업진행은 원활하지만 그만큼 작업량과 필

요한 재료가 많아지며 작업시간도 길어진다.따라서 집수공간은 우물의 사용용도

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으로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축조방법이었을

것이다.바닥은 지하수가 용천하는 지하면 까지 굴광을 한다.

세 번째 단계인 벽체 및 충전작업 단계는 토압이나 외압으로 인한 붕괴의 위험

을 막기 위한 작업이다.이 단계는 우물 축조 과정 중 가장 많은 노동력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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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동유적 2호 외도동유적 Ⅰ-2구역 21호

외도동유적Ⅱ 3호 곽지리유적 54호

<그림 18>우물의 주변 부속시설

되는 작업이다.탐라시대 확인된 우물의 대부분이 벽체에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

하고 있다.10∼40㎝의 크기의 석재를 이용하여 모양과 무게중심을 맞추어 정연

하게 쌓아 올려 축조하였다.우물 벽체의 축조 재료는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

는 석재,목재,점토 등을 주로 이용하며 특별히 토기를 이용하여 축조하기도 한

다.벽체축조 시 석재와 석재사이의 빈틈은 작은 자갈이나 할석으로 채워 벽을

견고히 하고 벽면을 보강하기 위해 충전토를 사용하기도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상부 시설물 설치작업 단계이다.상부구조는 우수나 기타 오물

이 우물에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고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 우물의 상부를 막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정확한 형태를 알 수 없지만 지붕을 설치하기 위한

기둥흔적인 주혈45)이 확인되고 있어 우물 굴착면 상부나 주변부에 구조물을 설

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5)용담동유적 우물2호는 주변에서 주혈이 확인되고 있다.

외도동유적 Ⅰ-2구역 21호 우물 내부에서 주혈이 확인되고 있으며,Ⅱ-1구역 수혈유구 1호,5

호,Ⅱ-2구역 4-1호,6-1호,10호,11호,14호,15호는 상부와 인접하여 주혈이 확인되고 있다.

외도동유적Ⅱ 3호 상부에서 주혈이 확인되고 있다.

곽지리유적 54호 상부에서 주혈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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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우물의 축조시기 및 특성

1.출토유물의 검토

우물 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사용 시기를 통해 우물의 축조시기 및 폐기 시점을

살펴볼 수 있다.우물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토기부터 동물의 유체까지 다양하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구 성과가 제시되고 있는 유물은 토기류이다.토

기는 편년을 설정하는데 있어 연구자들이 주거지와 더불어 가장 많이 분석하는

자료이다.토기는 변형이 자유로운 점토를 재료로 하는 점에서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형태나 문양의 표현이 가능하여 제작 당시 해당 집단의 기호나 유행이 토

기의 기형과 문양 등에 민감하게 반영된다.이러한 특징 때문에 토기는 만들어진

그 당시의 유행을 잘 반영하고 지역마다 독자적인 개성의 미묘한 차이를 나타낸

다.

제주지역 우물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는데 재질별로 살펴보면 토기,석기,

기타류로 분류할 수 있다.토기류는 적갈색경질토기를 중심으로 직립구연토기,

파수부토기,회청색경질토기,회색경질토기,회색연질토기가 출토된다.하지만 출

토된 유물의 대부분의 파편의 상태로 출토되어 그 기형을 알 수 있는 유물은 그

렇게 많지 않다.석기로는 석부,고석,지석,갈판,갈돌,홈돌,부석 등이 출토된

다.기타류로는 곡옥과 자마노옥이 출토된다.용도별로 살펴보면 크게 식기류,생

활용구류,장신구류로 나눌 수 있다.

토기류로는 적갈색경질토기,파수부토기,회청색경질토기 등이 있는데 전체 출

토유물 319점 중 247점으로 77.4%를 차지하고 있다.석기류로는 석부,고석,지

석,등 37점이 확인되었는데 전체 유물 중 11.6%를 치지하고 있다.이외에 기타

류로는 토제품과 옥이 확인되는데 토제품류로는 방추차,원판형토제품이 33개가

확인되어 전체 유물 중 10.4%를 차지하고 있다.옥류는 2점이 확인되어 전체 유

물 중 0.6%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출토유물 중 그 수가 가장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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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기류

현재까지 발굴조사 된 우물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토기류에는

직립구연토기,적갈색경질토기,파수부토기,회청색경질토기,회색경질토기,회색

연질토기가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는 시간상으로 분류하면 무문토기,적갈색경질토기46),타날문토기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생산된 곳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재지산과 외지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탐라시대 토기의 형식학적 변화양상은 구순각목토기→직립구연토기→

원형점토대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적갈색경질토기→타날문토기 순으로 상정된

다.그러나 이들 토기 형식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반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가령,직립구연토기가 공반되는 우물이 외반구연의

적갈색경질토기만 출토되는 우물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47)

우물에서 출토되는 토기는 크게 직립구연토기,적갈색경질토기,타날문토기로

구분된다.직립구연토기는 용담동유물에서만 출토된다.반면에 적갈색경질토기는

다양한 기종과 함께 대부분의 우물에서 출토되었다.적갈색경질토기를 기종별로

살펴보면 외반구연호,파수부토기,소형토기가 확인되며 이 중에서도 외반구연호

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또한 타날문토기는 연질과 경질로 구분된

다.

용담동유적에서는 직립구연토기 1점,적갈색경질토기 18점,타날문토기 3점이

46)제주도 곽지리식토기의 변천을 곽지1식토기와 다른 기종의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내는 기종과

기형으로 나눈 연구(이청규,앞의책,1995:67-108쪽)와 적갈색경질토기의 최대경이 구연부에

위치하며 동최대경이 상단에 형성되어 있으며,삼양동식토기의 변화과정을 거쳐 곽지리식토기

가 완성되어 진다고 보고 토기의 변천과정을 4단계로 구분한 제주도 적갈색경질토기에 대한

연구(김경주,앞의 글,2001,15-21쪽)가 있다.

47)제주 탐라시대 토기형식학적 변화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제주고고학연구소,앞의책,

2012,참고).

제주도 탐라시대 토기형식 변화

Ⅰ기 – 구순각목토기와 직립구연토기가 사용되는 단계

Ⅱ기 – 직립구연토기,원형점토대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가 사용되는 단계

Ⅲ기 – 직립구연토기와 적갈색경질토기가 사용되는 단계

Ⅳ기 – 적갈색경질토기 사용단계

Ⅴ기 – 적갈색경질토기와 타날문토기가 사용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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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 87점,타날문토기 46점이 확인되

었다.외도동유적Ⅱ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 21점,타날문토기 3점이 확인되었다.

하귀리유적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 38점이 확인되었다.곽지리유적에서는 적갈색

경질토기 17점,타날문토기 12점이 확인되었다.

직립구연토기는 1점(0.4%),적갈색경질토기는 182점(73.7%),타날문토기는 64점

(25.9%)이 확인되었다.

적갈색경질토기와 타날문 토기는 대다수의 우물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적갈색경

질토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반면 가장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직립구연토기는 용

담동유적 1호 우물에서 1점만이 출토되고 있다.

우물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용담동유적에서 축조된 우물에서는 가장 선

행되는 직립구연토기와 후행하는 회청색경질토기가 출토되고 있다.이에 용담동

유적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조성된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하귀리유적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만이 출토되는 반면 곽지리유적에서

축조된 우물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와 회색연질토기가 동반 출토 되고 있다.외도

동유적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회색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가 혼합되어 출토되

고 있다.따라서 용담동유적이 가장 이른 단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곽지리유적의 우물이 조성되었고 용담동유적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회색연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가 확인되는 것

으로 보아 탐라시대 후기까지 우물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2)석기류

우물에서 출토된 석기류는 석부,홈돌,고석,갈판,갈돌,지석,부석,다용도석기

등이 확인된다.48)출토량이 37점에 불과하여 전체적으로 그 양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석기는 기능별로 목재가공구인 석부,석기가공구인 지석과 부석,식량가공구인

48)제주지역 탐라시대에 나타나는 석기류는 석도와 석촉은 소멸하는 과정이며,고석·요석·연석의

출현빈도와 수량이 급증하고 있다(김민구·권경숙,「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석기조성과 생업경제

–호남지역과의 비교-」,湖南考古學報 36輯,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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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돌·고석·갈돌·갈판,농경구인 굴지구로 분류된다.

용담동유적에서는 석부 1점,고석 2점,갈판 1점,갈돌 1점,지석 1점이 확인되

었다.외도동유적에서는 고석 2점,갈판 8점,갈돌 1점,지석 1점,부석 1점,다용

도석기 1점이 확인되었다.외도동유적Ⅱ에서는 홈돌 2점,고석 1점,갈판 6점,지

석 1점,다용도석기 3점이 확인되었다.하귀리유적에서는 갈판 1점,갈돌 1점이

확인되었다.곽지리유적에서는 고석 1점,갈돌 1점이 확인되었다.

석부는 1점(2.7%)이 확인되었다.홈돌 2점(5.4%)이 확인되었다.고석 5점(13.5%)

이 확인되었다.갈판 17점(46.0%)이 확인되었다.갈돌 4점(10.8%)이 확인되었다.

지석 3점(8.1%)이 확인되었다.부석 1점(2.7%)이 확인되었다.다용도석기 4점

(10.8%)이 확인되었다.

우물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석기류는 갈판,갈돌,고석 등 식량가공구가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그 외의 무기류나 공구류 등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3)기타

우물에서 출토되는 토제품류는 방추차와 원판형토제품이 확인된다.방추차와 원

판형토제품은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용담동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이외에도 의례적 성격이 강한 유물로 인식되고 있는 옥제품이 외도동유

적과 하귀리유적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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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우물 내 출토유물 현황표49)

번호 유적 구역 호수

토기 석기 토제품 기타

합계
직립구연

토기

경질무문

토기

파수부

토기

회청색경질

토기

회색경질

토기

회색연질

토기 석부 고석 지석 갈판 갈돌 홈돌 부석
다용도

석기
방추차 원판형 곡옥

자마

노옥
구연부 완형 구연부 동체부 저부 뚜껑 완형 구연부 파수부구연부동체부 동체부 완형 구연부동체부

1 용담동유적

1호 1 9 6 3 1 1 1 1 1 24

2호 출토

3호 1 1 2

4호 1 1 2

2 외도동유적

Ⅰ-2 14호 1 10 2 4 4 5 1 8 35

Ⅰ-2 21호 1 4 1 2 1 1 10

Ⅰ-3 18호 1 2 1 4

Ⅱ-1 1호 7 1 1 6 2 1 3 21

Ⅱ-1 5호 3 5 1 1 3 1 14

Ⅱ-1 9호 4 2 2 7 1 1 1 18

Ⅱ-24-1호

Ⅱ-24-2호 1 1 1 1 4

Ⅱ-26-1호 3 17 1 2 3 1 1 28

Ⅱ-2 10호 1 1 3 1 1 1 8

Ⅱ-2 11호 3 1 1 1 1 1 8

Ⅱ-2 14호 2 2 1 5

Ⅱ-2 15호 1 2 3 1 1 3 11

3 외도동유적Ⅱ

3호 2 2 1 2 1 1 9

26호 2 3 7 1 2 1 4 1 2 2 1 26

29호 1 2 1 1 1 2 8

4 하귀리유적
28호 1 5 1 7

68호 1 18 2 10 1 1 1 2 1 1

5 곽지리유적
53호 4 6 1 1 3 1 3 19

54호 3 4 1 7 1 2 18

합 계 1 9 47 2 95 5 2 2 20 1 14 5 1 2 41 1 5 3 17 4 2 1 4 7 26 1 1 2

백분율(개수) 77.4%(247) 11.6%(37) 10.4%(33) 0.6%(2) 100

49)발굴당시 파손되어 수습되었으나 복원 후 도면복원이 가능한 개체는 완형으로 분류하였다.그리고 용담동 유적 2호는 도면상에 경질무문토기 동체부편이

확인 가능하여 출토라고 표기하였다.



- 47 -

2.지석묘 유적과의 관계

제주도 탐라시대 우물유적의 분포정형 및 단계를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유적

의 인근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형식과 축조집단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지석묘는 탐라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임에는 분명하지만,다양한 형식이 발견되며

무덤 형식의 존속기간 또한 일률적이지 않고 동시기에 석관묘,옹관묘 무덤이 공

존하고 있다.현재까지 도내에서 확인되는 지석묘는 그 수가 80여 기이다.50)제

주지역에서 지석묘가 탐라시대 전기를 아우르는 오랜 기간 동안 묘제로 사용된

이유는 섬이라는 환경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의 변화에 둔감하였다는 점과 더불

어 폐쇄성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석묘는 집단의 수장급이 묻히는 세대공동체의 묘로 판단하고 있

으나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수량으로 보아 세대공동체의 묘로 보기에

는 그 수가 적다.이는 고인돌의 석재가 현무암으로 깨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포권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마을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는 곳과 중복

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이탈 및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인다.51)

지석묘의 조성은 경제적(기술적)우월성을 가짐과 동시에,그 구조적인 면에서

는 다른 시설물에 비해 노동력이 다량 투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지석묘의

조성자가 계층적으로 상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제주에서 확인되는 지석묘는 발굴조사 된 예가 극히 적어 편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이 적어 형식 변화를 출토유물에 기초하여 검증

하기에 매우 취약한 편으로 지석묘에서 확인되는 매장부의 위치,지석과 상석의

형태로 그 형식을 분류하고 있다.제주지역 지석묘는 형식을 6가지52)로 분류하고

50)제주도에서 확인되는 지석묘는 제주시를 비롯하여 서북부와 서남부지역에 87%가량이 밀집되

어 분포하고 나머지 13%가량은 동남부지역에 분포한다.지석묘의 입지는 대체로 해발 100m미

만의 해안에서 2㎞ 내외의 근접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구릉이 정상부나 구릉사

면에 위치하고 있다(나정욱,「제주도지역 고인돌과 보존현황」,제1회 세계 문화유산(고인돌)

국제심포지움 발표요지문,2004).

51)이청규,앞의 책,1995,261쪽.

52)제1형식 :매장부의 위치는 지하이며,지석은 없고 상석의 형태는 판석과 바둑판 형이다.

제2형식 :매장부의 위치는 지하이며,지석은 괴석형이고 상석의 형태는 바둑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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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유적 주변지석묘 상석크기(㎝) 유적과의 거리 형식

1 용담동유적

용담동지석묘 1호 270×207×105 1.1㎞ 6형식

용담동지석묘 2호 155×124×45 1.2㎞ 6형식

용담동지석묘 3호 272×235×72 340m 6형식

용담동지석묘 4호 320×255×70 200m 6형식

용담동지석묘 5호 323×304×78 100m 6형식

용담동지석묘 6호 315×217×105 160m 6형식

공항내 이전 지석묘 1호 1.4㎞ 2형식

공항내 이전 지석묘 2호 275×212×75 1.4㎞ 2형식

2 외도동유적·Ⅱ

외도동지석묘 1호 232×196×89 700m 2형식

외도동지석묘 2호 275×230×80 700m 5형식

외도동지석묘 3호 282×190×60 800m 3형식

외도동지석묘 4호 195×220×40 700m 5형식

외도동지석묘 5호 315×265 710m 2형식

광령리지석묘 1호 361×302×40 1.2㎞ 5형식

광령리지석묘 2호 250×205 1.1㎞ 6형식

광령리지석묘 3호 261×165×45 850m ×

광령리지석묘 4호 369×296 940m 5형식

광령리지석묘 5호 880m 5형식

광령리지석묘 6호 230×219 1.24㎞ 2형식

광령리지석묘 7호 230×218×66 1.25㎞ 2형식

광령리지석묘 8호 232×130×54 1.2㎞ 2형식

광령리지석묘 9호 255×178×65 1.1㎞ 2형식

광령리지석묘 10호 214×123×62 800m 2형식

3 하귀리유적
하귀리지석묘 1호 361×192 700m 4형식

하귀리지석묘 2호 243×171 1.0㎞ 2형식

4 곽지리유적

곽지리지석묘 1호 100×70×29 약 1.4㎞ 2형식

곽지리지석묘 2호 160×80×30 약 1.4㎞ 2형식

곽지리지석묘 3호 약 1.4㎞ 2형식

있다.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우물유적 주변 지석묘 분포표53)

제3형식 :매장부의 위치는 반지상이며,지석은 괴석형이고 상석의 형태는 아치형이다.

제4형식 :매장부의 위치는 반지상이며,지석은 괴석형 이중지석이고 상석의 형태는 부정형,

바둑판형이다.

제5형식 :매장부의 위치는 반지상이며,지석은 괴석과 판석이고 상석의 형태는 부정형,바둑

판형이다.

제6형식 :매장부의 위치는 지상이며,지석은 판석이고 상석의 형태는 부정형,바둑판형이다.

제주도 지석묘 형식분류는 이청규(1995)에 의해 정리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그 형식을 따른

다.

53)외도동유적과 외도동유적Ⅱ와의 거리가 50m에 지나지 않아 유적과의 거리는 하나의 유적으로

묶어 산출하였다.공항 내 이전지석묘도 공항 내에서 입구로 이전되어 현재 있는 곳을 기준으

로 하였다.곽지리지석묘는 조사 당시에는(최몽룡;1967)곽오름북편 기슭에 4기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현재는 1기만이 곽지리사무소로 이전되고 곽오름 일대 원상의 지석묘는 확인 할

수 없어 이청규(1995)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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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유적의 인근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밀집도를 살펴보면 소군집에서 대군집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54)이러한 우물의 형식과 군집의 양상을

살펴보면 당시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정주집단의 규모와 정치체의 위계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용담동유적 인근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석묘는 총 8기로 용담동 유적과는 0.1∼

1.4㎞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같은 형식을 보이는 지석묘 2기∼4기가 군집을 이

루며 분포하고 있다.용담동유적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석묘군은 용담동지석

묘 3,4,5,6호이다.밀집도는 중군집에 해당하며 형식은 6형식이다.

외도동유적과 외도동유적Ⅱ 인근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석묘는 총 15기로 외도

동유적과는 0.7∼1.25㎞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형식이 서로 다른 지석묘가 군집

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외도동,외도동유적Ⅱ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석묘

군은 외도동지석묘 1,2,3,4,5호이다.밀집도는 대군집에 해당하며 형식은 2,3,

5형식이 확인되고 있다.

하귀리유적 인근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석묘는 총 2기로 하귀리유적과는 0.7∼1

㎞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형식이 다른 지석묘가 일정한 간격을 이루며 위치하고

있다.하귀리 유적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석묘는 하귀리지석묘 1호이다.밀집

도는 소군집에 해당하며 형식은 4형식이다.

곽지리유적 인근에서 확인되고 있는 지석묘는 총 3기로 곽지리유적과는 약 1.4

㎞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같은 형식을 보이는 지석묘가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고

있다.밀집도는 소군집에 해당하며 형식은 2형식이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형식을 살펴보면 2형식이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2형식은 모든 유적에서 확인된다.제주도에서 가장 늦은 시기의 형

식에 해당하는 5∼6형식은 용담동과 외도동에서 확인되고 있다.

54)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지석묘의 밀집도에 따라 20기 이상의 군집을 가지는 대군집,5∼20기의

군집을 가지는 중군집,2∼4기의 군집을 가지는 소군집으로 분류하고 있다(나정욱,앞의 글,

20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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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유적명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6형식 계

용담동유적 0 2 0 0 0 6 8

외도동유적 0 8 1 0 5 1 15

하귀리유적 0 1 0 1 0 0 2

곽지리유적 0 3 0 0 0 0 3

계 0 14 1 1 5 7

<표 12>탐라시대 우물유적과 지석묘 형식별 분포

우물이 확인되는 주거유적과의 상호관계를 기초로 하여 지석묘축조 집단의 성

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형식에 있어 비교적 이른 단계에 해당하는 1∼4형식만 확인되

는 유형으로 하귀리와 곽지리유적이 이에 해당한다.하귀리와 곽지리유적은 용담

동과 외도동유적과 같이 중심취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동일친족집단에 의해 여

러 세대에 걸쳐 축조 된 것으로 보인다.고인돌의 축조에 있어서도 동원된 노동

력이 권위에 위한 강제된 것이 아닌 자발적 협업체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유형은 제주도에서 가장 늦은 시기에 발전된 형태에 해당하는 5∼6형

식이 확인되는 유형으로 용담동과 외도동유적에 해당한다.제주지역에서 확인되

는 지석묘 6형식은 제주에서만 확인되는 형식이다.이러한 지석묘는 다른 지역에

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상석 또한 다른 지석묘보다 큰 편이다.이러한 지석묘

를 축조하였던 단계의 사회는 족장 또는 족장에 버금가는 지배 엘리트가 출현한

사회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지석묘가 제주시 용담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은 이 지점이 당시 제주도 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여 보여

주는 것이다.고인돌의 축조에 있어서도 동원된 노동력이 일정한 권위에 의해서

강제된 것으로 판단된다.55)

이러한 지석묘를 축조할 수 있는 사회는 토기를 공동 제작하는 기술이 존재했

으며,지역 간에 교역을 담당했던 전문장인이 출현하여 지역 간의 문화전파 및

교역을 촉진하던 사회로 사회적 진화상으로 볼 때 혈연을 기반으로 한 계급사회

인 족장사회(Chiefdom Society)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55)이청규,앞의 책,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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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와 우물유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지석묘는 우

물이 확인되는 주거유적의 인근에 분포하고 있다.지석묘와 우물유적이 확인되는

주거유적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탐라시대가 묘역과 주거공간의 분

리된 사회라는 것이다.

3.축조시기 및 우물유적의 특성

제주는 탐라시대에 이르면 유적의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수준의 사회

와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사회발전으로 인해 시간

이 지나면서 취락의 규모가 커지고,공간의 다양화와 기능분화가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본 출토유물과 유적의 편년 상의 자료를 검토하여 우물의 축조시기

및 우물유적의 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먼저 우물의 사용 시기를 알아보고자

우물이 확인되는 유적의 편년 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그림 19>와 같다.

시기

유적

B.C A.D

300 200 100 100 200 300 400 500

용담동유적

외도동유적

외도동유적Ⅱ

하귀리유적

곽지리유적

<그림 19>탐라시대 우물유적 연대

용담동유적에서는 토기류는 원형점토대토기,삼각형점토대토기,직립구연토기,

외반구연 경질무문토기와 함께 외지산의 회청색경질토기,연질타날문토기 등이

확인되었다.석기류는 마제석부,유구석부,석착,홈돌,고석,갈돌,갈판,지석,석

재그물추 등과 함께 마제석검편이 출토되었다.이외에도 방추차와 원판형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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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구인 관옥,철도자가 확인되었다.이러한 용담동유적의 출토유물과 더불어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적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유적의 상한 연대를 송국리형주거

문화가 유입되는 기원전 4∼5세기로 판단하고 있으며 AMS분석자료56)를 통해

용담동유적의 편년을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후 4∼5

세기의 외지산 회청색경질토기가 출토되는 시기까지로 판단하고 있다.

용담동유적에서 조사된 우물 4기는 모두 주거지와 군집을 이루며 축조되어 있

다.우물의 인근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의 편년을 확인하기 위해 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타원형수혈의 배치형태를 참고하였다.주거지 내부에서 확인되는 타원

형수혈의 축조순서는 우물과 군집을 이루는 주거지의 타원형 수혈에 따라 분류

하였다57).

우물 1·2·358)호의 인근에 축조된 주거지를 살펴보면 주거지 6,7,8,9,14,15호

가 위치하고 있다.이 주거지 중 우물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주거지는 7,8,9호이다.주거지 3동에서 모두 직립구연토기와 적갈색경질토기가

동반 출토되고 있으며 석기도 확인되고 있다.이 3동의 주거지 중 타원형수혈이

확인되고 있는 것은 주거지 9호이다.주거지 9호에서 확인되는 타원형수혈은 A

형식이다.우물 4호의 인근에 축조된 주거지를 살펴보면 주거지 8,9,14,15호가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이 주거지들 중 4호 우물에서 출토된 유물과 비슷한 양상

유적명 유구명 시료종류 B.P연대 연대눈금맞춤결과

용담동유적

1호 주거지 목탄 1790±40 AD230

5호 주거지 목탄 1640±40 AD400

16호 주거지 목탄 480±40 AD1430

19호 주거지 목탄 2310±50 380BC

24호 주거지 목탄 2200±70 280BC

26호 주거지 목탄 1680±60 AD370

3호 우물 목탄 1900±40 AD100

1호 불다짐 목탄 2380±50 470BC

11호 수혈유구 목탄 1640±40 AD400

57호 수혈유구 목탄 1990±40 AD10

2호 굴립주 건물지 목탄 1930±50 AD70

3호 굴립주 건물지 목탄 440±40 AD1450

56)용담동유적 AMS분석자료

57)김경주는 송국리형 주거지 타원형수혈의 배치형태에 따른 주거지의 변화양상을 A형이 선행되

는 시기이고,B형,C형,D형은 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경주,「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

술대회 발표요지,2009).  

58)3호 우물 개체 토기 내 시료에 대한 AMS연대분석결과 A.D.100년으로 나타났다.즉 우물의

폐기는 대략 2세기 전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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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 A형 B형 C형 D형

모

식

도

유적 용담동유적 주거지9호 곽지리유적 4호주거지
용담동유적 주거지15호

하귀리유적 19호주거지

외도동유적 주거지1호

외도동유적Ⅱ 주거지2호

하귀리유적 18호주거지

<그림 20>타원형수혈 형식 분류 모식도

을 보이는 주거지는 15호 주거지이다.다른 주거지에서는 4호 우물에서 출토되지

않는 직립구연토기가 확인되고 있다.15호 주거지는 타원형수혈이 확인되고 있으

며 그 형식은 C형이다.

외도동유적에서는 토기류는 적갈색경질토기,파수부토기와 함께 외지산의 회색

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 등이 확인되었다.석기류는 고석,갈돌,갈판,지석,홈

돌 등이 출토되었다.이외에도 방추차와 원판형 토제품,장신구인 유리구슬과 곡

옥,관옥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외도동유적의 출토유물과 더불어 AMS분석자

료59)를 검토하여 유적의 연대를 2∼4세기로 판단하고 있다

외도동유적에서 주거지 인근에 축조된 우물은 2기이다.Ⅱ-1구역 1·5호 우물은

주거지 1호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주거지 1호는 중앙부의 수혈을 중심으로 구

를 설치하여 벽구에 연결시킨 외도동식주거지이다.주거지에서 타원형수혈이 확

인되지 않는 형태로 그 형식은 D형이다.

외도동유적Ⅱ에서는 토기류는 적갈색경질토기,파수부토기와 함께 외지산의 회

색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 등이 확인되었다.석기류는 고석,갈돌,갈판,지석,

홈돌 등이 출토되었다.이외에도 철촉,철부,철침,철도자 등의 철제품과 방추차

와 원판형 토제품,장신구인 관옥이 확인되었다.이러한 외도동유적의 출토유물

유적명 유구명 시료종류 B.P연대 연대눈금맞춤결과

외도동유적 Ⅱ-2구역 6-1호 수혈유구 목탄 1740±60 AD310

59)외도동유적 AMS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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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더불어 주변유적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유적의 연대를 2∼4세기로 판단하고

있다.

외도동유적Ⅱ에서 주거지 인근에 축조된 우물은 2기이다.26·29호 우물은 주거

지 2,3-1,3-2,4호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출토된 유물도 비슷한 양상을 보

인다.주거지2호는 다른 외도동유적에서 확인되는 주거지와 같은 내부시설이 확

인되지 않는 형태이며 철제품이 다량 출토되고 있는 주거지이다.주거지에서 타

원형수혈이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 그 형식은 D형이다.

하귀리유적에서는 토기류는 적갈색경질토기,파수부토기 등이 확인되었다.석기

류는 고석,갈돌,지석,홈돌 등이 출토되었다.이외에도 방추차와 장신구인 자마

노옥이 확인되었다.이러한 하귀리유적의 출토유물과 더불어 주변유적과의 상관

관계를 검토하여 유적의 연대를 3∼4세기로 판단하고 있다.

하귀리유적에서 주거지 인근에 축조된 우물은 1기이다.68호 우물은 주거지 18,

19호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18호 주거지는 중앙부의 수혈을 중심으로 구를 설

치하여 벽구에 연결시킨 형태로 중앙부의 수혈을 중심으로 외구와 방사상으로

다섯 개의 내구를 가지고 있는 외도동식주거지이다.주거지 내부에서는 적갈색경

질토기와 토제방추차가 출토되었다.주거지 내부에서 타원형수혈이 확인되지 않

는 형태로 그 형식은 D형이다.19호 주거지는 내부에서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으며 원형 수혈 1기가 확인되고 있는 형태이다.주거지 내부에서는 적갈색경질

토기편이 소량 확인된다.주거지에서 내부에서 타원형수혈이 확인되지 않는 형태

로 그 형식은 C형이다.

곽지리유적에서는 토기류는 구순각목문토기,적갈색경질토기,파수부토기와 함

께 외지산의 회색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 등이 확인되었다.석기류는 고석,갈

판,지석,홈돌 등이 출토되었다.이외에도 방추차와 원판형 토제품,장신구인 옥

이 확인되었다.이러한 곽지리유적의 출토유물과 더불어 AMS분석자료60)를 검토

유적명 유구명 시료종류 B.P연대 연대눈금맞춤결과

곽지리유적

1호 주거지 목탄 1670±50 AD360

4호 주거지 목탄 1650±50 AD430

22호 수혈 목탄 1580±60 AD480

52호 수혈 목탄 1610±50 AD450

57호 수혈 목탄 1600±50 AD460

60)곽지리유적 AMS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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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유적의 연대를 3∼4세기로 판단하고 있다.

곽지리유적에서 56·57호 우물인근에 축조된 주거지는 1동이다.4호 주거지는 평

면형태 원형에 규모는 장축 400㎝,단축 360㎝,깊이 15㎝이다.주거지에서 타원

형수혈이 확인되지 않는 형태로 그 형식은 B형이다.주거지내부에서는 적갈색경

질토기편을 비롯해 소량의 회색연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편이 확인된다.

우물의 전체적인 축조순서를 보면 우선 A형의 타원형수혈이 확인되는 용담동유

적의 우물이 가장 이른 단계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형태가 확인되는

단계는 제주지역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주거형태가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선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동시기이거나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우물은 용담동이 가장 선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유적에서 확인되는 우물의 사용연대는 동시기이거나 그 차이가 크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바와 같이 제주지역 탐라시대 유적에서 우물은 24기가 확인되었다.축조

방식과 규모면에서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또한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적

갈색경질토기와 함께 갈판과 갈돌의 식량처리구61)가 다수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

어 비슷한 시기에 우물이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탐라시대 우물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서 4세기에 성행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우물의 축조시기와 주변에서 확인되는 유적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제주지역 탐라시대 우물유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용담동유적은 편년 상

가장 이른 단계에서 마지막 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다.이러한 점으로 보아 유적에

서 확인되는 우물의 축조도 가장 늦은 시점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직립구

연토기가 출토되어 시기적으로 빠를 가능성이 있지만 외도동식토기가 확인되고

있고 다른 세부 속성들은 타 유적과의 차별성이 보이지는 않는다.그러므로 같은

우물을 사용한 시기이지만 용담동지역은 우물 축조 전 기간에 걸쳐 완만한 사회

61)제주도에서 송국리형 주거지를 조영했던 집단은 본토와는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다.해양

자원이 풍부하고,지표면이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상시적으로 물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

다.특히 물이 부족한 점은 수도작(水稻作)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송국리문화는 벼농사에 기

반을 둔 문화이지만,제주도에 이르러서는 새로운 생업경제를 모색해야만 했다.식량부족분은

잡곡류나 두류 같이 비슷한 시기에 수확하는 작물로 대체하거나 수렵·채집·어로의 생업경제를

더욱 발전시켰다(김민구·권경숙,앞의 글,2010,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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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단계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외도동유적에서는 13기의 우물이 확인되어 단일유적에서는 가장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우물은 한 세대에만 사용된 것이지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 유적에서 여러 기의 우물이 확인되고 있으며 2기 정도의 세트화된

우물군집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급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다는 것

을 알려준다.2기 정도의 세트를 이루는 우물이 유적에서 별도의 공간에 위치하

여 축조되는 것은 우물이 규모가 커지고 군집에서 이탈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 다른 유형보다는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판단된다.이러한 양상은 군집

을 이루는 군에서 단독으로 사용되는 우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

여주는 것이다.이러한 우물은 시간적으로 늦은 단계에 해당하지만 축조방식에

있어서는 가장 우월한 형식이라고 판단된다.

외도동유적 Ⅱ-1구역 9호 수혈에서는 의례행위와 관련된 옥이 출토되고 Ⅱ-2구

역에서는 석렬유구에 의한 구역이 구분된 공간에 우물이 축조된다.이러한 우물

이 확인되는 외도동 지역은 인근 지역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중심

지역이라고 판단된다.

외도동유적Ⅱ의 우물은 유적 내에서 다량의 철기와 철기제작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어 공동체 내 특정 소집단이 별도의 구역을 만들고 철기를 독점한 중심적

인 집단이 사용하였던 우물로 판단된다.

하귀리유적 68호 우물에서는 의례행위와 관련된 옥이 출토되었다.의례적 성격

이 강한 옥이 우물에서 출토된 것은 우물이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곽지리유적의 우물은 외도동식주거지가 확인되지 않는 유적의 우물로서 시기적

으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인 축조방법이 원형계의 석재＋점토우물

인 점으로 보아 동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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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발굴보고 된 탐라시대의 우물을 대상으로 유적별 우물유

구를 분석한 후 우물의 축조형태에 따른 형식분류를 시도하였다.그리고 우물과

연관된 출토유물,주거지,주변유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우물의 성격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우물 구조 연구의 기본 자료는 용담동유적,외도동유적,외도동유적Ⅱ,하귀리유

적,곽지리유적에서 보고된 24기의 우물을 가지고 하였다.우물의 기본 속성을

규모,형태,축조기법의 3가지로 분류하고 살펴보았다.

우물의 입지와 배치양상은 크게 4개의 군으로 구분되었다.첫째,우물이 주거지,

수혈유구와 복합적으로 군집을 이루어 조성된 것이다.(가군)둘째,우물이 수혈유

구와 단독적으로 군집을 이루어 조성된 것이다.(나군)셋째,우물이 지상건물지

인근에 조성된 것이다.(다군)넷째,우물이 기타 다른 유구와 조성된 것이다.(라

군)

유적 내에서 우물의 배치양상은 가군과 나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다군과

라군은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다.이러한 것은 대다수의 우물이 유적 내 수혈주

거지와 수혈유구 인근에 일정한 공간구성을 이루면서 축조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이렇게 일정한 영역에 군집을 이루며 조성된 것은 취락 내에서 공

간을 분할하여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하지만 우물의 위치나 군집성으로 보아 특정우물은 집단의 지배구조나 사회

분화 정도,주변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선택적으로 축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수혈주거지와 수혈유구 인근에 우물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우물은 식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탐라시대 우물의 속성은 규모,형태,축조기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우물의

규모에 따른 속성을 분석해 보면 우물의 상부직경 ·깊이에 의한 형식분류가 가

능하다.규모에 의한 형식변화는 1A(상부직경 150이하,깊이 100이하),2A(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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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150초과-200이하,깊이 100이하)형식의 축조가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물의 형태에 따른 속성을 분석해 보면 우물의 평면형태 ·단면형태에 의한 형

식분류가 가능하다.형태에 의한 형식변화는 Ⅰ가형식(평면형태 원형,단면형태

상광하협형)의 축조가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물의 축조기법에 따른 속성을 분석해 보면 우물의 벽체재료 ·바닥시설에 따

른 형식분류가 가능하다.탐라시대 축조기법에 의한 형식변화는 aⅰ형식(벽체 석

재＋점토,바닥 점토),aⅱ형식(벽체 석재＋점토,바닥 풍화암반 ),aⅲ형식(벽체

석재＋점토,바닥 석재)의 축조가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물의 축조과정은 크게 입지선정 및 재료 준비단계(Ⅰ단계)-지표 굴착 및 바

닥 정비 단계(Ⅱ단계)-벽체 및 충전작업 단계(Ⅲ단계)-상부구조 및 주변 부속시

설 설치작업 단계(Ⅳ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물에서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는데 재질별로 살펴보면 토기,석기,기타류로

분류할 수 있다.용담동유적에서 축조된 우물에서는 가장 선행되는 직립구연토기

와 후행하는 회청색경질토기가 출토되고 있다.이에 용담동유적의 경우에는 단기

간에 조성된 것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조성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하귀리유적

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만이 출토되는 반면 곽지리유적에서 축조된 우물에서는

적갈색경질토기와 회색연질토기가 동반 출토 되고 있다.외도동유적에서는 적갈

색경질토기,회색연질토기,회청색경질토기가 혼합되어 출토되고 있다.따라서 용

담동유적이 가장 이른 단계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다음으로는 곽

지리유적의 우물이 조성되었고 용담동유적이 가장 오랜 시간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회색연질토기와 회청색경질토기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탐라시대

후기까지 우물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탐라시대 우물유적의 분포정형 및 단계를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유적의 인근

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의 형식과 축조집단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석묘는

우물이 확인되는 유적의 인근에 분포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 중 가장 발전한 제6형식은 제주에서만 확인되는

형식이다.이러한 지석묘는 용담동유적과 외도동유적 인근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상석 또한 다른 지석묘보다 큰 편이다.이러한 지석묘는 아직까지 다른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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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월한 지위에 있는 족장층이거나 그에 버금가는 신

분의 소유자가 조성했다는 것을 추정 할 수 있다.

그러한 지석묘가 제주시 용담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지점이 당시 제

주도 사회에서 중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지석묘와 우물유적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지석묘는 우

물이 확인되는 주거유적의 인근에 분포하고 있다.지석묘와 우물유적이 확인되는

주거유적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은 탐라시대가 묘역과 주거공간의 분

리된 사회라는 것이다.

제주지역 탐라시대 유적에서 우물은 24기가 확인되었다.축조방식과 규모면에서

유사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또한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적갈색경질토기와 함께

식량처리구인 갈판과 갈돌이 다수 출토되는 점으로 미루어 비슷한 시기에 우물

이 축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점을 참고하면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탐라시대 우물은 송국리형주거지가 소멸되고 외도동식주거지가 등장하는 기원을

전후한 시기에서 4세기에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제주지역 탐라시대 우물유적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물은 주거와 묘역의

공간이 분리된 취락,재지화된 새로운 주거지의 축조,외부와의 교역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유적에서 축조되고 사용되었다.또한 주변에 하천이 위치하고 있음에

도 따로 우물을 축조하였던 것은 생활용수와 식수를 구분하고 사용하고 있었음

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타지역 우물과의 비교를 통해 제주도 우물의 지

역적 특징이나 차이 등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다.이에 대해서는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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